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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ategy for the Renewal of Mission to the Philippines based on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began with my question of how to effectively share the gospel 
and to find an optimal methodology after several years as a missionary in the 
Philippines. What do these people need in order to live as children of God, and 
how can I best share the gospel with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colonialize but to enlighten by the gospel based on a missional understanding of 
the Gospel of John. In other words, it is to help people be independent and at 
peace through the gospel. 
The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Chapter 1 describes the Philippines as a 
mission field, including the Philippines as a country and the current Southeast 
Asian mission work and problems of mission work in the Philippines. Chapter 2 
presents a missional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of John. John speaks of missions 
through its worldview, Jesus Christ’s proclamation of the gospel to the Gentiles, 
and the commandments given to the disciples. 
Chapter 3 explains a renewal of mission work in the Philippines based on 
the Gospel of John. Such a renewal entails properly teaching about Jesus Christ, 
building adequate relationships between ministers and those ministered to, and 
setting ethical models. Chapter 4 suggests an effective mission goal in the 
iii
Philippines by the Southeast Mission Center. It requires continual education for 
native pastors and participation in public education. Missionaries and natives must 
establish horizontal rather than vertical relationships. Overall, as chapter 4 
summarizes, this study proposes to renew mission work in the Philippines by 
providing solutions based on the Gospel of John and applying its proclamation in 
mission work to current problems in the field. 
Theological Mentors: Jin Ki Hwang,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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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선교의 목적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
적 사역에 함께 참가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네 가지 활동으로 요약되는데, 전도, 제자훈련, 예배, 
사회구제활동이다.1) 한국교회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는 교회, 단체, 성도
들은 대부분 이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다. 
한국선교는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서 하
나님을 믿는 자로 전환했으며 세계선교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이 작은 나라에서 큰 
일을 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시키기보다
는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선교를 하였다. 그러면서 네 가지 활동을 하지만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제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 물론 사회구제활동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교란 그리스도의 복
음을 선포해야 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는 활동이다. 복음을 최우선시 하지 않는 사회
구제활동은 선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선교란 조화로운 활동을 통해서 선교
가 되어야 하는데 편향된 선교방법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에 함께 참가하고 협력하
는 것이 아니다. 
1) J. M. Terry, E. Smith, and J. Anderson, 선교학대전 (Missiology: An Introduction to 
the Foundations, History, and Strategies of World Missions),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176,
2선교지를 살펴보고 네 가지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지 파
악을 해서 사회구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수십 년간 한국교회의 선교는 그 방법에 있어 너무 편향적이었던 것이 사실이
다. 빠르게 성장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한 선교사역 안에서 뒤늦게 성장통 같은 아
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성장통 안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난
다. 긍정적인 요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교회건축을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다. 예를 들면 가톨릭의 경우에는 성당은 지역에 
하나정도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당까지 가야하는데 그것조차도 경제
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당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편하고 언제든 가서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또한 8-90년대의 청장년들이 자연스럽게 교
회로 와서 친목하고 대화하고 기도했던 한국교회처럼 지금 이곳의 교회에서 청장년들
이 하교하거나 퇴근하면 교회로 모여 친목을 다지며 악기도 연습하는 등의 자연스러
운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는 구제와 봉사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도시의 빈민들은 물론이고 오
지에 사는 부족들까지도 찾아서 의료봉사, 식량보급, 옷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생활
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데 그 부정적인 측면의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양적 성
장에 초점을 둔 것이다. 선교에서 양적 성장을 하길 원한다면 많은 물질을 후원하면 
초창기에는 자연스럽게 급성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후원은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원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멈추게 된다. 때로는 성장이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도 한다.
일반 사회를 예로 들면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질적 저하이다. 양적 성장만 강요하다 보니 수십 년 후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생태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들면 한국과 중국이다. 한국경
제는 지난 3-40년 동안 양적 성장만 치중한 나머지 지금에 와서야 배수처리 강화, 대
기환경보전법 등등의 법을 만들어 조심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중국경제는 엄
3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스모그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할 정도로 대기환
경은 무너졌다. 이렇듯 일반 사회에서도 양적 성장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
근에 한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
라 공장이 많아지고,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창문을 못 열
고 살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유차가 기름을 아껴서 연비가 좋아진다고 홍보해
서 많은 사람들이 경유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또 자동차 회사들은 연비 좋은 경유
차를 앞 다투어 친환경 차라고 소개해서 판매했지만 지금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찍
혀서 경유차를 점점 줄이고 몇 년 후가 되면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듯 지금은 즉각적인 반응이 너무 좋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일반 사회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가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성장에 동조
하면서 문어발식 교회를 팽창시켜왔고 정작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역량을 넘어서는 한
계까지 왔지만 더 크게, 더 크게 확장시켜서 선교지의 관리는 안 되고 복음은 전파하
지 못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선교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많은 후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커야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선교를 교회성장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다.2) 이러한 
일들이 곧 대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까지 
이런 생각으로 한국교회 안팎으로 해외 선교에서 활동하였다.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는 의미는 첫째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교사는 
본인이 역량만큼의 선교지를 맡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현지인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본인이 문어발식으로 맡은 교회가 너무 많아 일주
일에 한 번도 가보지 못 하는 일들이 허다하다. 그렇다고 현지 교회에 담임목사가 있
는 것도 아니다. 선교사들이 방문하지 못할 때는 그 교회에서 리더가 자체적으로 예
배를 드리는데 그들로서는 아쉬운 점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를 하러 현지
에 파송된 것인지 아니면 선교지에 교단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파송된 것인지 구분
2) 맥가브란 교수는 교회성장이 선교 이용의 중심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중열, 교회성장
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3), 255.
4이 안갈 때가 많이 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전 세계 어디든 선교를 하고 있다. 
그 선교 안에서 말씀 선포, 봉사, 계몽 등등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선교사 한명을 집중적으로 후원해서 성장시
키기 보다는 여러 명의 선교사를 분산해서 후원하므로 선교하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
고 그 넓어지는 것은 곧 교회의 선교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교회 일원들은 생
각하게 된다. 이러한 선교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자랑이 되고 전도의 긍정적인 측면으
로 작용해서 개교회는 성장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서는 복음 선포의 선교가 
아닌 구호단체 개념의 선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선교사와 교회가 성장이라는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다보니 양적성장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갱신운동이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대형교회를 롤모델로 삼아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
형교회에서 하는 시스템을 교회에 적합한지 아닌지 구별 없이 그대로 도입했다가 무
너지는 교회가 많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는 양적성장은 가능하나 질적 
성장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갱신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예배갱신, 교회갱신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3) 예를 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란 슬로건을 걸고 갱신 
운동이 붐같이 일어났었고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많은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붙
들고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미4)로 많은 교
회에서 운동했고 많은 책들이 갱신을 표방하여 물밀듯이 출판되었었다. 그러나 그 이
면에 나타나는 외부의 박해 속에서는 꿋꿋이 이겨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계층 간
의 갈등,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
3) 추수의 원리는 교회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발판이 된다고 맥가브란이 주장하고 있다. 이
러한 주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영향을 받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
게 되었다. C. P. Wagner, 교회성장전략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명성훈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2), 62.
4) 그 이면의 초대교회는 다양한 신분과 권력 속에서 돈을 이용한 부정부패가 이어졌고 부자
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던 시기이다. 그렇다면 단순히“초대교회로 
돌아가자”란 슬로건만으로는 교회 갱신이 일어날 수가 없다. 성도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전달
하고 초대교회의 문제를 되짚어 어떻게 바로 나가야 할지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5서는 이 갱신운동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선교에서는 아직까지도 갱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양적 성장을 추
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심지어 필자가 섬기던 필리핀 선교회에서 하는 선교지를 
일 년에 한두 번 선교활동으로 방문하는 교회들이 있었다. 마치 연말이 되면 구호물
품 전달해서 고아원이나 장애복지시설 방문해서 사진 찍고 신문이나 광고매체에 홍보
하는 것처럼 선교지 방문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식하고 합동결혼식하
고 예배드리고 구호물품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다. 일회성인 이런 행
사는 본 교회에 가서는 지속적인 선교후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교회도 있었
다. 이런 일들을 허락했던 이유는 혹시나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선교를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허락을 했는데 그것은 선교
회의 착각이었다. 그들은 선교를 이용한 생색내기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선교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직도 선교는 교회의 이
름을 높이는 홍보효과에 지나지 않는 도구로 생각하거나 대형교회로 가기 위한 혹은 
대형교회가 되면 교회 안에 있는 필수적인 한 부서로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다. 교회가 대형화 되면서 대기업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무
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
문에 무조건 모방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재편을 하면서 기업
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이윤창출이 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처럼 교회 내
에서도 이러한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 성도가 늘어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
나의 도구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선교를 해야 한다. 부흥이 
되는 선교지는 더 많은 후원을 하고 부흥이 되지 않는 선교지는 선교를 하지 않는 방
법이라던가, 여러 선교지를 조금씩 후원함으로써 문어발식 선교의 확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후원해주고 관계를 맺는 선교 형태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생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한국 선교사의 울
6타리 안에서 갇혀서 주는 대로만 살아가게 만들었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빠른 선교
사역의 정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이다. 하지만 자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과 공존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에 해방되고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며 아마
도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학교들, 병원, 복지단체 등은 없었을 것이
다. 그러나 그 당시의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선교를 했을 때에 스스로 자
생하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한 것이 아
닐까? 만약에 그들이 자생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본인들이 쳐 놓은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면 아마도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외국 
선교사들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우리에
게 보내주셨을까?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할 때이다. 
필자도 선교를 하고 있으며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머문 경험도 있다. 필리핀에 
머물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 울타리 안에서만 사는 현지 목회자들과의 대립이
다. 현지 목회자들은 벌써 울타리 안에서만 배우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까 하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다. 그들은 자립을 하려는 마
음보다는 주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하지만 조금이
라도 본인들이 남겨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면 교회건축이다. 보통 건
축을 시작하면 2개월마다 건축 확인을 하는데 건축 설계도가 있는데도 80-90%는 설계
도대로 하지 않는다. 그 당시 건축 유행이라든지 본인들이 하고 싶고 편한 대로 건축
한다. 혹시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 혹은 다시 하라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는 마음이 대부분이다. 또는 현지 목회자
도 하루 인건비를 책정해서 예산에 청구한다. 본인도 건축하는데 관리한다는 명목이
다. 이렇게 본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건축
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고 건축을 마치고 그 이상의 후원을 하지 않고 교류
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선교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어떻게 하면 
7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선교를 
실행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선교적 방법을 통해서 선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물
질적 후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최우선시 해야 하는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선교
지를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교를 하는 후원자와 지원을 받는 현지 목회
자들의 관계 개선 및 협력을 하여 현지 목회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줌으로
써 선교갱신을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개요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필자가 필리핀 선교현장
에서 하고 있는 사역 및 선교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의 주된 관
심과 범위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어떻게 필리핀 선교갱신을 하
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주제, 연구의 동기와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 2 장에서는 한국교회의 필리핀 선교 개관과 문제점 분석을 한다. 필리핀 선
교지 이해와 선교현황을 살펴보고 동남아 선교회의 선교현황과 필리핀 선교의 문제점
을 현지 목회자, 선교사, 현지 상황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선교적 이해를 살펴본다. 요한복음이 선교적 복
음서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요한복음의 이중문화적 상황을 살펴보고 요한
복음의 선교에서 선교지로서의 세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교, 제자들에게 명하는 
사도로서의 선교,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기대되는 성령을 통한 선교에 대해 다룰 것
이다. 
제 4 장에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타 문화권 선교 갱신 원리와 방안에 대해 살
펴보겠다.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론 속의 선교원리, 윤리적 모범으로 갱신, 새 백성
의 의미를 다루겠다. 
제 5 장에서는 필리핀 선교의 새로운 전망을 살펴보겠다. 필리핀 선교의 방향으
로 지속적인 신학교육, 영성 교육, 공교육에 참여를 다루고 선교사의 과제로는 동역
8자들 간의 관계 정립, 현지 목회자들 간의 교류, 타문화권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겠
다. 
제 6 장에서는 논문의 요약과 결론적 제언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다. 
9제 2 장 
한국교회의 필리핀 선교 개관과 문제점 분석
제 1 절 필리핀 선교지의 이해
1. 일반적인 이해
가. 인종과 인구
필리핀의 원시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고 있을 시기에는 필리핀 인접 국가들인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방면에서 넘어온 인종들과 섞여서 살면서‘바랑가이
(barangay)'라는 족장 지배체제로 통치하면서 지역을 유지하였고 주변 국가나 다른 
부족들, 혹은 인접 섬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사회였다.5) 
스페인의 식민화가 되면서부터 다양한 외부인종인 인디아, 중국, 일본, 아랍, 
그리고 스페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접촉하여 혼혈민족이 되었다.6)
이렇게 변화된 혼혈민족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해가는 데 예를 들면 필자가 선교
를 하는 지역의 산 부족들은 전형적인 필리핀 모습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딱 
보기에 아프리카 흑인 인종을 보는 듯하다. 지금 필리핀을 가면 볼 수 있는 필리핀인
들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듯 스페인으로부터 식민화가 된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인
종의 혼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식민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필리핀 사람들의 심성
의 특징 속에서 혼합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들의 심성 
속에는 대립적인 관계를 피하고 서로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융화정신이 있는 것이
5) 문종구, 필리핀 바로 알기 (서울: 좋은 땅, 2012), 96.
6) 조병욱, 역사와 문화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 (서울: 해피&북스, 20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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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부계사회도 아니고 모계사회도 아닌 양계 사회에서 자라온 특성이기도 하며 
이념적인 분쟁이나 투쟁을 하지 않는 민족이기에 그러하기도 하며 그들의 삶이 시간
이 가는대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심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그
들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다. 이러한 관계 사회에서 그들은 섞이기를 좋아한다.7) 
인구는 최근 30년 동안 약 6천만 명이 증가하여 2012년에는 1억 명이 넘었다고 
한다. 15년마다 약 3천만 명씩 증가한 셈이다. 가톨릭이 국교인 필리핀은 가족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산아제한 정책뿐 아니라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8)
나. 언어와 교육
필리핀의 전 지역에서 나오는 곡식, 야채, 과일 등이 거의 비슷하고 지역 또는 
부족 간의 이동 및 전쟁도 거의 없다 보니 지역 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거의 없는 
자급자족하는 형태의 삶이되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계속되어 각 지역과 부족들은 
그들만 사용하는 고유 언어가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현재 통역이 없으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언어, 즉 외국어라고 볼 수 있는 언어가 70여개정도 존재한다.9)
1935년 퀘손 대통령의 구상으로 1937년 11.9일 국가 언어 위원회를 구성하였으
며 1959년 교육부령에 의거하여 국가 언어로 Tagalog을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
하였다. 많은 필리핀인이 잘못된 법령이라고 하며 Tagalog을 국가언어로 사용하는 것
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결국 Tagalog가 필리핀 국가 언어로 결정되었다.10)
그러나 Tagalog가 필리핀 국가 언어로 결정되기 전에 미국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교육의 보급이 잘 이루어졌었다. 미국식 공교육의 보급으로 인해 교
육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언어 사용에 특이한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미국식 교육의 기본언어를 영어로 도입하는 방침으로 초등학교를 나오면 누구
든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필리핀의 기본 언어는 영어가 된 것
7) 황태연, 필리핀 문화와 선교 (서울: 요나, 1996), 22-23.
8) 문종구, 필리핀 바로알기, 97.
9) 문종구, 필리핀 바로알기, 99.
10) 조병욱, 역사와 문화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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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수십 년간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교육의 보급으로 사회는 영어로 정착이 되었지
만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필리핀 정부는 Tagalog를 국가 언어로 결정하게 된다. 영어
와 Tagalog 사이의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좁히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안정화된 
교육의 보급으로 인해 학문, 문예, 과학기술, 모든 행정기관 심이어 신문, 방송 매체
에서까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대부분이 영어를 하지 못하면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차근차근 잘 교육을 받은 사
람들은 모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상황이 되어 나라 전체가 모국어는 잊어버리고 외
국어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
으로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취직하기도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일용직이나 보통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외
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자국에서 홀대받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11)
이러한 상황이 선교전략적인 면에서는 장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영어가 아닌 본인들의 모국어를 쓰는 나라로 선교를 가면 그 현지 모국어를 습득해서 
가야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이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교육을 못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삶 자체가 영어와 Tagalog를 혼합해서 쓰다보니까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
소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교사들은 처음 현지에 가서도 Tagalog를 배우
지 않아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다. 기후와 경제
필리핀의 기후는 열대성 온순 기후이다. 일찍이 1565년 리가스피의 필리핀 지배 
시 총독은 스페인 왕 필립2세에게 보고하기를 이 나라의 기후는 사람의 건강에 아주 
좋은 기후라고 하였다.12)
필리핀은 지역이나 시기에 따른 기온의 차이가 적은 연평균 27도정도의 따뜻한 
열대권에 속해 있다. 기후도 지역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뚜렷하며(건기11월-5월, 우
기6월-10월), 해마다 12월부터 2월까지 약 3개월간은 무역풍(trade wind)의 영향으로 
11) 학원출판공사편집부, 학원세계대백과사전, Vol. 30 of 32 (서울: 학원출판공사, 1996), 
629.
12) 조병욱, 역사와 문화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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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잦다. 이 기간에는 민다나오 섬 위쪽에 위치한 필리핀의 거의 모든 지역이 건
기인 상태에서 거의 매일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일 년 중 상대적으로 시원한 느낌
을 갖게 한다.13)
식민지로서의 역사가 길었던 필리핀은 농림, 광산품 등의 제1차산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모노컬처 형 경제구조를 가졌었으나 독립 후에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 공업
화를 향해 노력하였다.14) 그러나 1970년대 마르코스의 독재정치로 인해 경제는 몰락
했고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 노동자로 일하러 이주하였다. 지
금까지도 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외화를 벌어 자국으로 보내고 있다. 
2. 문화적 이해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주변국과 큰 전쟁을 치루거나 내전을 하지 않고 문화적 유
산을 지키고 있었지만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화로 인해 고유의 문화가 아닌 혼합문화
로 잘 형성해 왔다. 필리핀 문화는 주변 환경과 기후 및 섬이라는 영향을 받은 것뿐 
아니라 그들의 고유의 언어, 토착문화, 토속신앙, 종교예식 등에 의하여 많이 성장해
왔다. 필리핀 문화에서 독특한 중요요소는 사회구조와 가족관계, 인종의 특성 등을 
통하여 정치, 경제, 기술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필리핀 문화에서 중요
한 것은 널리 전파된 그들의 종교를 통하여 성장되어왔다. 필리핀인들은 서로 협력하
여 주고 상호간에 도와주는 것을 그들의 미덕으로 삼고 있었다.15)
가. 사회구조와 가족
사회구조가 친족관계에서 양계제16)를 기초로 하고 있다. 친족조직상에서 남자와 
여자사이에 차이는 거의 없다. 재산 상속도 남녀 차별 없이 균등하게 하고 결혼 후의 
13) 문종구, 필리핀 바로알기, 98.
14) 학원출판공사편집부, 학원세계대백과사전, 629.
15) 조병욱, 역사와 문화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 307.
16) 출계율을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따지는 단계(unilineal)의 사회가 있다
면 이들 양쪽으로 모두 따지는 양계(bilineal descent)의 원칙을 따지는 사회가 있다. 양계의 
원칙을 따르는 사회는 부계친족과 모계친족에게 똑같은 비중을 두는 친족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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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도 남편 쪽, 아내 쪽 중에서 어느 한 쪽으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친척들 간의 관계도 단계친족집단이 한국과는 달리 양계친족집단으로 가계상의 
배치가 상당히 임의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친족관계는 항상 넓게 형성이 되는 경
향이 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너무 넓게 형성이 되니까 먼 친척으로 안다거나 잘 모
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변에서 유명인사와 관계를 맺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
호를 받으려고 한다. 친족의 경우라면 그 개인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
하고 친족이 아닌 경우는 가톨릭 의례의 대부, 대모 등을 이용한 의제친족 관계나 봉
사관계 등으로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17) 한 예로 들면 필자가 경찰서장을 알고 있는
데 교통사고가 났다하면 경찰에게 경찰서장의 명함만을 보여주면 안 되고 명함 뒤에 
경찰서장의 친필사인까지 함께 있어야 더 효력이 있다고 한다. 
사회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가정이듯이 필리핀 사회에서도 가정은 연합된 
조직체이다. 서로 가족이 중심이 되어 친밀하게 연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은 
서로 돕고 후원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가족들로부터 불명
예스러운 취급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18)
이러한 가족의 개념은 사회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진다. 예로서 각 구성원을 그 
구성원 나름대로의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교회의 행정구조, 사회에는 사회
의 행정구조, 학교에는 학교의 행정구조. 그런데 이러한 서로 다른 행정구조 내에서
도 가족적 관계가 각기 다른 행정구조들 안에서 또 다른 구조로서 존재하는 것이
다.19)
이만큼 가족의 구성원을 사회 내에서 굉장히 큰 위치에 있고 인정을 해주기 때
문에 필리핀인들의 인생에서 가족은 굉장히 큰 위치에 있다. 가족과의 연합, 친척과
의 연합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연합을 기초로 그
들은 미래는 설계하고 또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자 한다.20)
    
17) 학원출판공사편집부, 학원세계대백과사전, 628.
18) 조병욱, 역사와 문화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 319-21.
19) 황태연, 필리핀 문화와 선교, 99.
20) 조병욱, 역사와 문화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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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종적 특성
필리핀인들은 그들의 특성이 있다. 첫째 ‘Amor Prorio’스페인어로 뜻은 이기
주의, 자애, 자존심이라는 뜻이다. 이 뜻은 감정적으로 모욕하고 공격하는 뜻도 포함
이 된다.21) Amor Prorio는 폭력적으로 몸을 사용하여 공격을 하거나 폭언으로 상대방
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필리핀 사람들이 자존심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 선교지에서 교회
를 건축하거나 물품이나 식량을 나눠줄 때 성도들 중에서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1960년대에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잘살아서 한국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잘살게 된 것은 본인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하는 것은 그때 받은 것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렇듯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데도 지금 지원을 받는 것은 본인들이 준 것을 돌려받는다
는 식의 의미를 부여한다. 
둘째 필리핀인의 중요한 특성은 Pakikisama이다. Pakikisama는 본래 
Pakikipagkapwa-Tao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은 서로 돕고, 나누고 협력하는 행동인 
것이다. 이 원어에는 조화 또는 화합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2)
이 특성은 한국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혈연, 지연, 학연을 최대한 긍정적
으로 이용하여 가정에서와 같이 가정 밖에서도 서로 원만한 교제를 하므로 다른 사람
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
이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가성 접대나 뇌물이다.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한다면 분명히 그 대가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뇌물의 성
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같이 선교
하던 선교사가 비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진주 밀매로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비자 연장이 안 된다고 했다. 그 분은 필리핀에 선교를 하기 위해 왔다는 증
거를 준비해 해명을 했지만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인들
21) 조병욱, 역사와 문화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 344.
22) 이성찬, “필리핀 사람들의 가치관 이해를 통한 한국 선교사들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 제
언,”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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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소문해서 이민국에 일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는데 문제
는 감사의 표시를 해결해 준 사람뿐 아니라 도움을 준 필리핀 지인들까지 다 했어야 
했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감사의 표시이지 실제적으로는 뇌물이었다. 
셋째 필리핀인들은 가족적인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서로 의존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필리핀인들의 타고난 본성이다. 23)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 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부모가 키워주신 것에 감사
해서 자신들이 일을 시작하면 월급의 반 이상을 부모나 다른 형제들에게 보내준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족들 간에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좀 
가난해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어
도 가족들이 나를 챙겨주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선교현장에서
도 나타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
들을 도와줬다는 시작만으로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조사를 챙겨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들의 생일, 자녀의 졸업, 입학 등등 
넷째 Bahala Na Panginon이란 필리핀 사람들의 심성이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신에게 위임’한다는 뜻인데 현대에 들어와서 Que sera, sera(내일은 
내일, 될 대로 돼라. What will be, will be)란 뜻으로 외국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 24)
처음의 뜻은 긍정적일지 몰라도 현대에 와서는 필리핀 사람들의 무지와 나약함, 
그리고 게으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심성이다. 예를 들면 교회가 훼손되고 성도들이 
떠나가는데 이제껏 뭐했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답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회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해결해주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반문을 한다. 또 다른 예로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언젠가는 
일을 할 거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그들을 취직을 시켜주면 90%는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 둔다. 그동안 게으름에 젖어 살았던 삶이 취직을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 조병욱, 역사와 문화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 345.
24) 이성찬, “필리핀 사람들의 가치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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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필리핀 종교분포 및 선교 현황
필리핀인들은 대부분 토속종교나 다신교,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나
무들, 강들 등 여러 사물에 영혼이 담겨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신들을 섬겼다. 그들
은 또한 전지전능한 신을 섬겼으며 그럴 것이라고 느껴지는 다른 신들도 섬겨왔다.25)
1. 종교분포
종교는 가톨릭교도가 가장 많아 85%를 차지하고 그 밖의 여러 파를 합하면 기독
교도는 93%에 이른다. 이슬람교도는 민다나오 섬, 술루제도, 팔라완 섬에 산다. 또 
산지의 부족민 중에는 전통적인 정령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최근에는 기
독교의 선교사들이 부족민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개종이 되고 있다. 이슬람교도의 
수는 통계로는 4-5%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26)
2. 아시아 유일의 카톨릭 국가
필리핀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가장 복음이 잘 전파된 국가이다. 중국, 한국의 불
교, 유교, 도교 일본의 Shintoist, 불교, 인도네시아 말레이의 모슬렘, 태국, 라오
스, 베트남 등의 불교, 인도의 힌두교 등을 믿고 있지만 필리핀만이 아시아 국가로서
는 유일하게 카톨릭 국가이다. 필리핀은 16세기에 스페인의 식민화를 시작으로 문화
뿐 아니라 종교를 받아들였다. 또한 19세기에 미국의 식민화를 통하여 개신교를 받아
들였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국교가 가톨릭이 될 만큼 큰 자리를 잡았
지만 필리핀에 가톨릭 신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서 믿고 있던 토착신앙세력
들과 섞여서 민족적 가톨릭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내었다. 필리핀인들의 일상생활에
서 행동선택의 기준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선택되어지기 보다는 토착요소의 영향이 근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27) 
25) 장익진, 이것이 필리핀이다 (서울: 청조사, 1999), 189.
26) 학원출판공사편집부, 학원대백과사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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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동남아 선교회 사역 현황
1. 설립 목적
동남아 선교회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 모 단체를 통해서 선교를 했었는데 복음
을 전한다는 생각보다는 구호에 더 신경 쓰고 선교지 성장에만 초점을 둔 사역에 회
의를 느껴 1997년에 사도행전 1:8 28)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교를 통하
여 동남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곳까지 비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선교지에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현지 목회자 
및 다른 아시아 국가의 신학생을 선발하여 신학교육서부터 개척, 그리고 자립할 수 
있게 협력 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100명의 성도를 전도하기 보다
는 1명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선교사 없이 현지 목
회자를 집적 관리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현지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보니 지금은 한국선교사 한명이 관리 및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 선교회에
서 직접 2-3개월에 한 번씩 현지로 파견 나가 확인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선교회는 구제나 사회활동보다는 복음을 최우선시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 목회자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고 현지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선교의 목적을 가지
고 시작을 하다 보니 아시아의 99%는 불교국가로서 기독교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고 신학교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카톨릭 국가
인 필리핀은 기독교의 활동이 제한이 없었고 가톨릭 국가이지만 꽤 많은 신학교들이 
있어서 다른 동남아 아시아권 신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편리했다. 그래서 동남아
시아 선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잡았다.
필리핀을 동남아시아 선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본 이유는 필리핀 내에서도 선교
를 하지만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많은 불교 국가의 믿는 자들이 심지어 
인도에서까지도 필리핀으로 와서 신학공부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
27) 조병욱, 역사와 문화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 39.
28)“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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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목회활동을 하거나 신학대학 교수로서 활동하고, 또는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들을 필리핀에서 교육을 시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선교활동을 통하여 미얀마나 캄보디아의 산족들처럼 직접 들어가 복
음을 전파하기 힘든 국가까지도 충분히 선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회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을 다시 선교로 환원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
들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2. 목표
동남아 선교회의 목표는 첫째 현지목사의 생활 및 자녀들의 교육까지 후원해줌
으로써 온전히 복음전파에만 힘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 선교지의 교회는 빈민
촌이나 산족, 부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 아마도 권력층이나 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는 생
활을 할 수도 없고 헌금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헌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현지 목회자들은 일부 다른 일을 하거나 맞벌이를 해서 생활
하지만 보통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원으로만 사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후원을 받는 목회자는 나은 경우고 후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가
족들이나 친척들의 도움으로 사는데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온전히 후원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대한 생각만을 갖게 한다. 
점차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후원을 하고 완전한 자립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립을 했을 경우에는 후원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후원하는 것을 의
무적으로 삼는다.
둘째 교회 건축을 통해서 성도들 및 지역 주민들에게 구심점을 만들어 준다. 선
교하는 교회의 롤모델은 한국의 80-90년대의 교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 당시의 한
국 교회는 다양한 문화 꺼리가 있었다. 지금의 시대와는 다르게 TV나 인터넷 매체, 
공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학생, 청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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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은 교회에 수시로 모여 준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나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학의 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연극공연, 아카펠라, 합창 등등 이
러한 한국 교회의 문화였던 컨텐츠를 이제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제공해줘야 한다.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닌 모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쉼터가 될 때
도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심점이 교회가 되서 이것이 곧 지역 주민들의 공간이 되
기도 한다. 교회를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셋째 기독교 학교를 건립한다. 필리핀은 대부분 기독교 학교보다는 카톨릭 학교
가 많이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학교에서는 가톨릭의 종교 활동을 한다. 그래서 신앙
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끊기거나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기독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확률을 
줄이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들을 키운다.
넷째 동남아 선교회에 속한 필리핀 및 미얀마, 인도, 네팔의 교회를 하나의 교
단으로 구성한다. 각 나라의 교단으로만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교
단으로 구성하여 서로 후원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여 인도, 네팔, 미얀
마 등의 불교국가에서 온 목회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생활비 지
원을 한다. 한국교회가 그러했듯이 많은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선교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듯이 그들끼리 자생하고 필리핀 교회, 미얀
마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단으로 통합해서 서로 도와 줄 수 있는 자생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워준다. 
다섯째 동남아 선교회에서는 후원 및 관리 세습을 하지 않는다. 평생 후원과 관
리를 할 수도 없지만 기한 없이 선교를 한다면 그들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
라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판단했다. 
미자립의 상태에서 선교를 할 때에는 후원도 하고 관리가 필요하지만 후원하는 
지역들의 교회들이 50%이상 자립했을 때에는 선교회의 지원 없이 자립한 교회가 미자
립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시스템을 바꾸어 놓고 선교회는 기존의 선교지에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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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 및 성장
동남아 선교회는 필리핀 마닐라 안티폴로시에 본부가 있다. 동남아 선교회에 가
입된 필리핀 교회는 22교회이고 그 중에서 9교회는 선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이고 13교
회는 기존의 교회를 후원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10교회에서 교회와 유치원을 같이 운
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둘, 고등학교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교까지 할 
생각이다. 22교회 중에서 13교회의 교역자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선교회에 들어왔
다가 해서 무조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수 및 활동 사항에 따라 생
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지 목회자의 연장교육으로 대학원 교육을 통해서 3명의 박사 학위자가 
나왔다. 
지금 동남아 선교회 안에서 3교회가 자립을 하고 있으며 이 자립한 교회는 미 
자립교회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선교회가 교단으로 구성할 준비 중에 있으며 인
도와 네팔과 미얀마의 교회와 타 지역에서 온 신학생을 지원한다. 신학생 지원은 무
조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며 성적은 3.5이상이어야 한다. 
신학생 지원을 통해서는 필리핀 Asian Theological Seminary 신학대학을 졸업하
고 귀국하여 미얀마에서 15명, 인도에서 5명, 네팔에서 3명이 사역중이다. 
제 4 절 필리핀 선교의 문제점
1. 현지 목회자
가. 신학 교육의 결여
동남아 목사들의 교육 수준은 정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규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정규신학교육을 받았거나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자들 중
에 선택받은 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 내용을 보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할 능력
이 되지도 않고 설교를 작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설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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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 소설 같은 이야기들, 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
분이다. 
신학교육을 받지 못해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올바른 성경해석을 못하는 것이
지만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로 타종교와 결합된 형태를 구별을 못한
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와 문화와의 타협과 절제를 통해서 생긴 
추도식이란 행위가 있고, 또는 술, 담배를 엄격히 금하는 제도가 생기긴 했다. 하지
만 필리핀의 종교는 문화와의 타협과 절제 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의식이나 제도가 아
니라 대부분 토착종교와 결합이 되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가톨릭인데 가톨릭 토착신앙, 기독교인데 기독교 토착신앙, 그리고 가톨릭과 기
독교가 합쳐진 형태이다.
가톨릭과 기독교, 그리고 토착신앙과 결합된 가장 대표적인 필리핀 행사가 바로 
부활절에 십자가 처형 재연29)이다. 이는 샤머니즘적인 원초적 종교형태와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받으신 과정에 동참함으로 
끝까지 이겨내면 피의 영험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성도의 집에 가보면 성모마리아상이 있다거나 성화가 걸려 있다, 이런 의식이나 
전통, 그리고 그들 삶에 자리 잡고 있던 관습이 성경과 결합되어 교회 안에서 행해지
고 있는데도 목회자들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분별할 능력이 없다. 또한 가톨릭과 기
독교는 형제라고 생각한다. 단지 교단이 분립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가톨릭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심지어 가톨릭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
리는 목사들도 있다. 
나. 한 사역자가 여러 교회를 담임해야 하는 부담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교회를 운영한다. 이
29) 부활절을 맞아 필리핀에서는 루손섬에서만 최소한 16명의 신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념키 위해 스스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행을 겪었다고. 가톨릭교도가 총인
구의 85%를 차지하는 필리핀의 지방도시에서는 교회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극단적 
고행 행사가 수천 명의 신자들과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지고 있으며 고행자들의 예언
이나 그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영험이 있는 것으로 굳게 믿어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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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교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필리핀에서는 지교회를 만들지만 거기에 파송하는 인도자가 목사
가 아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뽑아서 보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리더
로 활동하는 사람을 뽑아서 개교회의 관리자로 세우고 예배는 본인이 돌아가면서 드
린다. 물론 그렇게 뽑혀진 사람들도 신학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기를 희망해
서 자원하지만 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금전적으로 학비를 낼 여유
가 없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학교를 등록하고 없으면 휴학하기를 반복해서 언제 목사
가 될지는 미지수다. 학비에 대한 후원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가장 좋은 케이스다. 
파송된 리더들은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날 예배 인도를 하거나 교회 관리 하는 수
준이다. 지교회를 한다고 해서 한국처럼 다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를 건축해 줄 능력이 되지 않기 엄밀히 말하면 가정교회라고 보면 된다. 본인들
이 주일날 참석을 못하면 관리자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들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게 된 주된 원인은 후원자를 만날 때 여러 교회를 담임하
고 있으면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선교지 교회의 담임이 3교회를 운영한다고 보면 후
원자의 입장에서는 담임만 후원하지만 2교회를 더 얻을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건축을 한다면 후원자의 입장에서 건축만하면 인도자와 성도가 다 
있으니까 선교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교의 본질을 파악하고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충분조건
에서 성립되는 양적인 팽창만을 원하는 병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 성경과 대립되는 사회적 이슈를 묵인
2015년에 발표한 세계부패인식지수 2014에서 174개국 중에서 85위이다.30) 교회
에서 관청에 행정 일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일, 교회 행사를 할 때 
관청의 장들을 초대해서 감사패와 금일봉을 주는 일 등 공공기관에서 조차 뇌물과 청
30)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 Results,”Transparency International, accessed 
Apr 11, 2018, https://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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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은 비일비재하다. 물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하지만 목사들이 그것을 당연
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아직 시작도하기 전에 시의 누구하고 식사를 해
야 하고 이 일을 하려면 어떤 기관장을 만나야 하고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한다. 심지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담임목사도 하루 인건비를 계산해서 월급을 
받아가려고 한다.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다. 본인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후원하는데 
담임목사가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인건비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이다. 
지금은 잘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어이없는 일도 많
이 있었다.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이면서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다. 필리핀 사람들
은 우스갯소리로 필리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처녀, 총각은 없다고 한다.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 “대학생이 되면” 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중고등학교 때 성관계를 갖는 일은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동성애31) 와 에이즈 감
염32)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필리핀은 피임이 불법이라 피임도구를 팔지도 않고 
낙태도 불법으로 지정해 놓아서 불법으로 낙태하는 산모들이 낙태하다가 사망에 이르
기도 한다. 
성문화의 타락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교회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의 흐름의 한 현상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들과 교회를 분리
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란한 성문화가 비일비재하
다는 것이다. 아직 학생인데 임신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31) 퓨 연구소가 2013년에 낸 LGBT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에서, 필리핀
인 70% 이상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야 한다고 대답해 필리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 호주 다음으로 ‘관용적인’ 국가로 기록되었다. Dominique Mosbergen, “‘관용적인’ 
필리핀에서 LGBT가 겪는 위험들,”허핑턴포스트, Oct 14, 2015, 
https://www.huffingtonpost.kr/2015/10/14/story_n_8291162.html.
32) 필리핀에서 에이즈로 알려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보건부는 7월 한 달 간 필리핀인 449명이 HIV 보균자로 이는 
일년전보다 62%나 증가한 것으로 HIV 보균자를 처음 집계한 1984년 이후 월간 최대 기록이다. 
보건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HIV 보균자는 남성으로 평균 연령은 27세였다. 지연진,“필리핀 에
이즈 환자 급증 20대 청년 다수,” 아시아경제,  Sept 3, 201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031108357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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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생활하는데도 목사뿐 아니라 주위의 시선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듯 사회 전반적인 사상이나 인식 자체가 성경과 대립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묵인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예배 신학의 부재
예배신학의 부재로 대표적인 것이 예배형태나 예배순서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예배 형태나 순서는 대부분이 다 똑같다. 어느 교회에 가든 예배를 
드리는 형태나 순서를 몰라서 어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에배를 
드려도 예배 순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 설령 다르더라도 순서가 조금씩 바뀌는 정도
이다. 그러나 필리핀의 교회는 개교회마다 예배의 형태나 순서가 다 다르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의 형태나 순서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목사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류층이 모이는 교회는 성경 찬송은 기본이고 예배 순서가 제대
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현장에 있는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가지고 올 여건도 안 
되고, 경건하게 부르는 찬송가보다는 가사를 모르더라도 앞에서 음악 밴드들이 있고 
춤추는 무용수들과 함께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복음송을 부른다. 이때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할 때 복음송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 인도자가 인터넷을 통해
서 본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배우고 부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교회마
다 다 다르다. 또한 성경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 교독문
은 거의 하지 않고 예배가 끝날 때도 축도나 주기도문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
다. 예배 시간의 2/3가 찬양과 댄서들의 춤 위주의 형태로서 자기들만의 집회가 되어
버린다. 필리핀 방송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춤추고 노래하고 퀴즈 맞추는 프
로그램인데 예배가 춤과 노래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보면 예배도 필리핀 사람들이 즐
기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





“사회구제활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33) 
“사회구제활동”은 선교의 한부분일 뿐이지 선교 전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 선
교는 전도, 예배, 제자훈련 등등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분야이다. 선교 안의 이
런 다양한 목적 안에서도 분명히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의 
우선순위는 “사회구제활동”으로 초점이 맞춰져있고 이 활동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실현한다는 취지가 대다수의 의견이다. 
미국으로 선교를 간다고 하면 어느 교회나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겠는가? 필리핀
에서도 상위 1%를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대부분 누가 더 오지에서 사역을 하는지 누가 더 가난한 곳에서 사역
하는지에 따라 평가를 잘 받는 잘못된 인식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깔려있다.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선교는 곧 구제라는 인식이 크다.34)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구제하는 행사 위주로 선교를 한다. 구제와 복음 
전파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교의 
본질인 복음전파의 비중보다 구제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구제를 더 잘 할 수 있을지 더 크게 할 수 있을지에 대
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33) Terry, Smith, and Anderson, 선교학대전, 177.
34) 이 부분은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932년 윌리암 어네스트 혹킹이 「선교의 
재고:100년 후의 선교에 대한 평신도들의 문제 제기」라는 책에서 사회구원을 제창했으며 선
교사들의 사역으로부터 개인적인 전도사역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로 계속되
는 선교대회 때마다 복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차이 사이에 투쟁이 계속되었지만 개
종보다는 봉사에 강조점을 두면서 사회적 행동을 선호에서 오는 전도 위축이 실제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복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차이로 인한 투쟁은 
아직까지도 계속 되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사회구제활동을 통한 선교사역과 복음전파
를 통한 선교사역의 실제적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론과 현장은 다르
다는 말이 있듯이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
서는 사회구제활동을 통한 선교사역을 우선순위 해야 하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Terry, Smith, and Anderson, 선교학대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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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위문품을 가지고 고아원이나 노인요
양원에 갔는데 고아들이나 노인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해주지
는 않고  기관장들과 인사하고 사진만 찍고 온다면 위문품을 생색내려고 주고 오는 
건지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물품을 줌으로써 배가되게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행위이다. 선교가 이런 식의 행위가 되다보니까 여기서도 쌀 주고, 저기서도 
쌀 주고 하면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왕이면 쌀을 더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게 되고 안주면 안 가게 되고 그러다보니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 물품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후원자는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
로 선교는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선교는 미국의 중산층에
서도 할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하더라도 부유층을 상대로 복음을 전
파 할 수 있다. 미국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들이 쌀을 준다고 교회에 
나올까? 아프리카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선교하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나올 
것인가? 
선교사역의 획일화는 우리가 너무 선교를 좁은 의미로 생각하고 빈민들, 가난한 
자들만 대상으로 해야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의미의 선교를 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물론 좁은 의미의 선교를 하고 있더라도 일부 선교사들은 복음전파
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구제를 하면서 선교를 한다. 하지만 많은 선교사
들은 구제선교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실에 안주하여 복음전파를 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선교사들 간의 차별과 경쟁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 큰 교단의 목사와 군소교
단의 목사가 다른가?, 또 큰 교회 담임목사와 작은 교회 담임목사가 다른가? 다르지 
않다. 그런데 교단 파송 선교사와 개인적 선교사 파송이 같고 큰 교회의 파송 선교사
와 작은 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같은데도 선교사들끼리 차별과 경쟁하고 있다. 
같은 교단이라도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그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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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갖지만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파송 받은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따로 모임을 갖는
다. 비슷한 선교지에서 같이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친분이 없다면 서로 교류
도 적고, 선교한지 몇 년 되었는지에 따라 서열을 매기기도 한다. 심지어 처음 선교
지에 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선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
다. 
일부 선교사들의 생각은 나도 처음 와서 고생했던 것, 사기를 당했던 것, 차별
을 받았던 것을 처음 오는 선교사는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
지 않으면 진정한 선교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 행사를 더 먼저 해서 사진 찍고 총회로 보내서 빨리 총회신
문이나 지역신문에 나게 해야 한다든지, 일부러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미리 선점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다가 다른 선교사들에게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한다
든지, 교단의 행사를 유치하려고만 연연하고 아부와 아첨을 하는 경쟁하는 구도를 통
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난다. 타지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도와주고 하
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일반 기업들처럼 먼저 신제품 
출시하려고 다투는 것처럼, 혹은 먼저 공장 짓기 좋은 곳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선교지 안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
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 사람 중심의 선교
사람 중심이라는 의미는 리더가 교체되면 모든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모습
과 비슷한데 선교사가 바뀌던지 후원자가 바뀌던지 혹은 사망 시에는 후원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계획이라든지 꼭 필요한 일은 리더가 교체되어도 지속적으로 이
어서 해야 된다. 교회가 중심이 되거나 선교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사와 후원자가 
바뀌어도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중심인 선교의 단점이 바로 선교의 지속성이 없
다는 것이다. 한국선교는 부흥이 안 된다거나 일이 진척이 잘 안되면 사람을 먼저 교
체하는데 이렇다보니 선교를 하는 데에도 같이 적용을 시킨다. 성도가 몇 달 만에 몇 
배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원이 더 풍성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흥이 되지 않으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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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2-3년 만에 끊기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1년 안으로 중단되는 사태들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현지에서는 선교사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후원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자
라는 생각을 한다.
사람중심으로 선교가 되다보니 선교사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니까 복음은 
전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교회 건축만 하는 선교, 먹을 것만 주는 선교, 후원자 생
색내는 선교 위주로 하게 되고 심지어 영웅 심리로 극단지역에 들어가 마찰하고 충돌
하는 행동을 하여 오히려 복음전도에 역행하고 대적하게 하는 생각과 감정을 갖게 하
는 행동을 하게 된다. 
3. 현지 상황
가. 물질로 타락한 목회자들
세상에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성도를 막는 목
사가 있을까? 후원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는 구호기관이 있을까? 현지 목
회자들이 물질적 후원을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선교를 보았
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던 지나치게 물질을 사용해서 선교성장을 이룬 주
된 부정적인 결과가 바로 복음을 핑계로 물질적 후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
다. 
그 결과로 타락한 현지 목회자의 모습은 첫째 의식주 문제를 전적으로 순회 목
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의탁한다. 둘째 헌금이나 지원 액수에 따라 강단을 내준다. 셋
째 교회 건축을 위해 외국 순회목회자들만 찾아다닌다. 넷째 선교단체의 교회건축 지
원을 타 교회에 연결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는다. 예를 들면 선교회에 소속된 필리핀 
목사인데 교회건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필리핀 목사에게 알
아보고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필리핀 목사가 그 땅 주인이 후원자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같이 만나러 가서 협상을 하는데 주변 시세보다 2-3배 높게 부르
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와서 너무 이상해서 선교회의 다른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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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를 통해서 알아보게 했더니 그 땅을 팔고 2-3배 높게 부른 돈은 목사와 집주인이 
나누어 갖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건축을 하려면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야 하는데 
건축설계사나 건설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마치 한국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녀서 외국에 나가면 타겟이 된다는 것처럼 한탕주의
식으로 사기를 치는 일이 선교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필리핀 내에서 10명의 목사를 만난다면 7명이상은 타락한 현지 목회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면에서 먹고 입는 것을 도와야 하지만 복음을 우선시하지 않고 
물질적인 후원이 선교가 되면 선교의 좋은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
이 나타날 수 있다.
나. 외국인 후원을 통한 광고효과
보통 선교지에서 후원을 할 때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도 협조적이다. 또한 교회
에서도 외국인이 후원한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강조한다. 교회행사에도 꾸준히 참석
해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그래서 성도들
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긍
정적인 생각을 퍼트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30년 전에만 하더라고 교
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역주민들 및 학
생들을 초청해서 같이 어우러지고 전도하는 자리였다. 교회에 다니고자하는 사람들에
게는 전도하는 자리이고 단순히 하루 즐겁게 놀다가 가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외국인 후원이 와서 행사를 같이 하면 현지인들끼리 행사를 
진행할 때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광고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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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요한복음에 대한 선교적 이해
선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에 함께 참가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장에서는 요한복음의 선교적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제자들의 복음 선포, 성령의 복음 선포를 연구할 것이다.
제 1 절 선교적 복음
1. 요한복음의 선교적 전망
요한복음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
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아니면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를 믿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는 요 20:30-3135)에 대한 논의에서 발생한다.36)
요한복음을 선교적 복음서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엄밀히 말해서 “너희로 예
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즉 예수를 메시아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너희로 믿고”는 이미 예수 안에
서 형성된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37) 그러나 이 말씀이 3:14-15, 
35)“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6) Johannes Nissen, 신약성경과선교 (New Testament and Mission) 최동규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5), 123
37) 전자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기자가 품었던 의도를 나타낸다. 후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려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결책이 헬라어 문법의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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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전도적인 선포와 관련하여 형성되었던 것 같이 보이므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절은 특별히 전도적
인 선포에 알맞다.38) 
그러므로 필자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저술된 배경으로 보았을 때 요한복음
을 선교적 복음서로 보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사
명을 받았고 이를 선포했다. 제자들의 과업 또한 예수의 과업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이 과업을 위해 예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요5:24;7:16;8:16)같이 
제자들도 또한 예수로부터 이 과업을 위해 보냄을 받는다(요4:38;17:18;21).39)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신약에서 나타나는 이방인
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대 유대의 어법에서 
종종 ‘이교도(pagan)’와 동등한 말이었다.40)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데 불행하게도 신약성경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의 사상에 대한 정보
는 거의 없다.41)
요4:39-42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으
며 그들은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알았다. 사마리아인에게 이틀이나 유하시면서 복음
한 구분에 근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복음서 기자도 시제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언제나 그
럼 법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점차 인정받고 있다. Beasley-Murray, 요한복음 (John), 
이덕신 역, WBC (서울: 솔로몬, 2001), 694-95.
38) 요한복음이 전도와 교훈이라는 양쪽의 목적을 고려하여 저술되었다고 여길 근거가 있다. 
바레트의 견해에 따르면 요한은 “교회로의 새 개종자들을 얻으며, 교리의 새로운 정위로 불
안정한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신앙을 보다 적절히 해설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이전에 
전달되었던 신앙을 새로운 언어로 설명하는 필수적인 과업을 이루어냈다” Beasley-Murray, 
요한복음, 111-12.
39) 김동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교와 일치,”신약논단 12/3 (서울: 한국신약학회, 2005), 
624-25.
40) Craig S. Keener, IVP 성경배경주석: 신약 (The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정옥배, 김현회, 유선명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1998), 953.
41) 그들이 메시야보다는 Taheb(타헵)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그를 선생으로 
보았다는 것에는 일반적인 동의가 있다. 그는 그들의 예배를 회복할 것이며, 제사장일 것이
다. 이것은 그들의 메시야됨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문제가 되었던 정치적인 양상을 
보다 적게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Leon Morris, 요한신학 (Jesus is the Christ), 홍
찬혁 역 (서울: 기독교문서회, 199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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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한 것도 특별한 이야기이지만 이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
주로 알고 믿었다는 것이 더 신기하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듣기에는 일반적인 선지자의 말이나 제사장의 말 그 이상이기 어려웠다. 유대인들만
의 특별한 신앙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하는 생각
을 가질 수도 있고 심하게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지고 오신 생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42) 요7:35을 보면 전후 문맥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헬라인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생각하
게 된다. 그러나 헬라인들에게는 복음 선포가 안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이 예
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성공한 사실에 놀라기도 하
고 화가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성공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만이 하
실 수 있는 일이 아닌 많은 사도들이 혹은 이름 모를 복음전파자들에 의해서 실제 상
황이 된 것이다. 자신의 “떠나심”을 통해 예수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전 인류에게 계시와 구원을 전파하셨다.43)
요12:19에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대적자들에게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를 쫓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그 증거로 말하고 있는데 20-22절에서 명절에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헬라인들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람들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을 이방 세계의 첫 열매들로 간주했을 것이다.44)
23절에 헬라인들이 예수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시고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인자의 영광은 예수가 죽음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자신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
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요12:32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자신이 죽음으로써 
42) Jan Van Der Watt, 요한 문헌개론 (An introduction to the Johannine Gospel and 
Letters), 황원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35.
43) 예수에 대한 비판자들은 예수가 헬라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보였
다. 즉 만약 예수께서 그 거룩한 당에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성공하실 수 없다면 어떻게 
그가 국외 유대인들에게서 성공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유대 전통들에 대한 헬라인들의 
비판적인 타도가 도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반대자들에
게 예수께서 헬라인들에 대한 선교에 착수하신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견해로 들렸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Beasley-Murray, 요한복음, 292.
44) Beasley-Murray, 요한복음,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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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대상은 전 인류로 확대된다고 선포하셨다.45)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단회적인 성격의 복음선포를 보고 이것은 선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셨던 것은 예수 자신이 죽음으로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고 가셔야 하고 명령만으로는 제자들의 이해가 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시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선교의 지상명령이라고 말
하는 사도행전 1:8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요한복음에
서 그대로 행하셨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사마리아인에게 전하셨고 땅 끝을 
이방인이라고 본다면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요한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선교의 지상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행1:8절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전 인류에 대한 복음의 선포를 예수 자신이 직접 시연함으로써 보여준 선교의 복
음서라고 볼 수 있다. 요한은 이 복음서의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통해 불신자에게 복
음을 전하는 간접적 방식의 선교적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46)
예수께서 직접 시연함으로 선교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
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에는 꼭 선교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다루었느냐하면 그건 
아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요15:27:17:18), 복음서
에 나타난(사마리아 여인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
르게 되었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외부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와 대화하게 되었
을 때 점진적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불신 독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없다. 많은 경우 요한복음 
6장과 8장 사이에 기록된 이야기들 중에서 요6:60-71의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이
나, 요7:45-53의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의 장면 같은 경우에는 회심에 대해 동기를 
45)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그 선교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제
자들을 포함시켰다. John R. W. Scott, 현대기독교 선교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2004), 27.
46) Andress J. Kostenberger, L. Scott Kellum, and Charles L. Quarles, 신약개론: 요람, 
십자가, 왕관 (The Cradle, the Cross, and the C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김경식, 박노식, 우성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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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선교의 실패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해 보인다.47) 
요한복음을 보면 선교적 복음서에 적합한 책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의 
선교적 행위에 대한 장면도 나오고 논리적인 부분에서도 유대적 사고보다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예수의 사역만을 말씀하
고 계시지 않고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 더 나아가 미래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 예수와 제자들의 보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세
례요한이요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
았다고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나 세례요한이나 또한 제자들을 보낼 때에는 구성 
및 계획도 굉장히 세밀히 보여주셨다. 
첫 번째 시작으로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1:6) 로 말하고 있다. 성서에서는 “빛을 증거하는 자”(1:7)라고 부연설명을 
한다. 예를 들면 필자 집에 손님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면 약속 시간이 되었을 
때쯤에 그 손님이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과 손님 자신이 도
착했다는 것을 가장 빨리 알리는 방법은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다. 그럼 그 초인종 자
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인종에서 나는 소리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 소리의 역할이다. 하나님은 예수의 도착 소식을 가장 빨리 알
릴 수 있는 적임자로 세례요한을 선택해서 보내신 것이고 세례요한은 그 예수를 증거
함으로써 세상에 빨리 알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비슷한 시간에 다른 사람이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다. 세례요한이 빛의 증거
자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빛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까
47) David A. deSilva, 신약개론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Contexts, 
Methods, and Ministry Formation), 김경식 외 5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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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을 한다(요1:19-20). 그렇다면 오기로 한 손님 스스로 자신을 밝혀야 필자가 기
다리고 있던 그 손님인지 알 수가 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하는 
말을 듣고 찾아간 두 제자에게 예수는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이 빛임을 말씀
하신다(요1:35-38). 그리고 손님이 집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초인종의 역할은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요한복음 3:30절에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
리라 하니라”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 예수는 본인이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스스로 자기인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
였고 심지어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인증하기 시작했다.48) 위에서
도 말했듯이 예수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혹은 
이방인에게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선포하면서 선교를 하였고 자기 인증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행1:1절에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속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한다. 49)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고 말하고 있으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제자들도 보낸다고 말하고 있다(요20:21). 그
렇다면 제자들이 사도들이니까 예수는 사도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을 
보내신 것같이 제자들도 보낸다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도 예수가 받은 사명을 그대로 
주고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
는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방인들에게 선
교를 해야 하는 것이다(막3:14).
맥폴린(J. McPolin)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보냄의 유형을 도식화했는데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에 관해 증거 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다. 둘째 예수는 아버
지에 관해 증거하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성부에 의해 보내진다(4:34;17:4 
등). 셋째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그분에 의해 보내진다(20:21; 
17:18).50)
48) 요1:34,41,49, 요4:29,42, 요6:69, 요9:38, 요11:27, 요17:3, 요18:33-39, 요19:21-22, 
요20:28,31 을 보라.
49) Terry, Smith, and Anderson, 선교학대전, 109.
50)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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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요한복음의 세계관
1. 헬레니즘
신약성경이 작성된 배경은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다. 요한복음의 저자
는 헬라철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조예가 있었을 것이다.51) 왜냐하면 다른 성경보
다 요한복음에서 헬레니즘의 문화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유대인들뿐
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서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52) 
헬라사상의 대표적인 사상은 세상의 실재는 오직 위에 있는 참된 영적 실재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이원론이다.53) 요한복음에서는 이원론을 쉽게 찾을 수가 있
다. 바로 빛과 어둠(요1:5,3:19,8:12,12:35-36), 생명과 죽음(요5:24,28-29), 육과 
영(요3:6,6:63), 위와 아래(3:31,8:23) 이다. 두 대립되는 것이 동반되어 나오는 구
절만 찾은 것이지만 개별로 쓰인 성경구절은 훨씬 많이 나타난다. 특히나 위, 아래의 
의미로 사용되는 구절들이 많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거듭나다는 구절을 예로 들면 γεννηθῆναι ἄνωθεν이다. 이
것을 다시 영어로 옮기면 to be born again 인데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태
어나다,” 즉 “거듭나다”이지만 여기서 쓰인 아노덴은 from above, from the 
beginning, again의 뜻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요3:31,19:11에서
는 from above로 쓰였고, 요3:3;7에서는 again으로 쓰였지만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영어성경에서는 요3:3;7절의 ἄνωθεν을 from above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again으로 쓰였다고 해서 from above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포함되
51) 아보트와 잉게와 같은 학자들은 요한이 헬라 학파의 철학적 사고, 특히 플라톤 혹은 스토
아학파의 영향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Raymond E. Brown, 요한복음개론 (An Introduction 
to the Gospel of John), 최흥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178.
52) 그리스-로마적인 환경의 영향 및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광범위한 독자가 자기들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상
황화함으로써 기독교를 그 뿌리인 유대교를 넘어 전 세계적인 범위를 가진 세계 종교로 제시
한다. Andress J. Kostenberger, 요한신학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전광
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122.
53) Van Der Watt, 요한문헌개론,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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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이것을 해석할 때 from above가 위로부터라고 해석이 되
니까 기독교적 의미로 위는 천국을 의미하므로 from heaven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
하다. 요한복음 3:3, 7은 “거듭나다”로 해석을 하지만 “하늘로부터 나야한다”로 
해석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중생의 의미를 이원론적인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헬라 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과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저술 할 때 왜 헬라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을 주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다. 유대문화와 헬라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당
시의 헬라문화가 유대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헬라문화를 
주로 이용해서 썼다할지라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저자가 왜 헬라사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
만 요한복음의 저자가 헬라사상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한복음 내에서 
말하고 있다고 보인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세상을 유대교와 이방인으로 나누는 시
각을 버렸다.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를 혈통으로나 육정으
로도 믿지 않는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
면서 세상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한다(요1:10-13).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런 관점으로 저술을 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널리 퍼져있
는 헬라사상과 접목시켜 성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믿는 자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헬라문화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은 상황화54)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다. 
54) 상황화는 “역사적 상황과 관계있는 개념들과 방법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선교학적 상황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메시지가 사회문화적 상황의 핵심적 문제들을 다루고 그 상황의 세계관, 가치들, 목표들을 변




헬라문화를 반영했다고 해서 요한복음 안에 유대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요한
복음에 나타나는 사건, 등장하는 인물들, 제도, 법 등등 많은 이슈들은 유대교 안에
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충분히 유대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설명적인 부분에서 헬라문
화를 가져다가 쓴 것이다. 
4복음서의 구약인용을 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훨씬 적게 인용을 
하였다.55) 구약인용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헬라 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구약 인용이 적지만 다
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인용의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요한복음의 저자의 최우선적 관심은 기독론적이었기 때문에 마태와 같이 요한의 
구약사용은 주로 기독론적 본문들에서, 그것도 특별히 그 본문들을 예표론 적으로 적
용하는 곳에서 발견된다.56)
예를 들면 예수는 목자시고 포도나무로 비유한다던지, 예수가 유월절 어린양으
로서 성취를 이루는 부분이다. 또한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는 제2의 출애굽을 실현시
키는 분으로 묘사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그리
스도(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이 복음서 전체에서 구약 말씀의 성취
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 있다. 이것은 유대적 배경을 노출하는 것이다. 57)
2-12장의 표적과 강화의 구조는 요한복음의 다른 주요주제, 즉 예수의 사역에서 
유대인의 절기들의 성취와 얽혀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58)
예수의 논쟁에는 당시 유대 신학자들의 논점들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요한복
음의 여러 구절들은 랍비들의 구약해석의 전통과 맥이 닿아 있는 것도 보여준다. 59)
다른 복음서처럼 구약의 특정한 한 부분을 예로 들고 예수께서 성취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말씀의 의미 등등을 가지고 예수
55) 마태에 124개 구절, 마가에 70개 구절, 누가에 109개 구절, 요한에는 27개 구절이 있다.  
Brown, 요한복음개론, 184.
56) Beasley-Murray, 요한복음, 71.
57) John Drane, 예수와 4복음서 (Jesus and Four Gospels), 이중수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4), 169.
58) Beasley-Murray, 요한복음, 114.
59)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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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성취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유대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고 구
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충실히 하고 있는 복음서이다. 
제 3 절 요한복음의 선교신학
  1. 선교지로서의 세상
가. 공간적인 세상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그의 사명을 범세계적으로 생각한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
나게 된다. ‘세상’이란 말이 77회 사용되는데 대부분 예수께서 사용하신 용어이
다.60)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κόσμος 로 세계, 우주로 번역된
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안 만들어진 것이 없다”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에 좋았던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
문에 하나님에게 호응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암흑 속
에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었다. 죄에 속한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상은 암흑이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자살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다. 
세상은 세상 자체만으로 악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악이 될 수는 없다. 세상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곳이다. 죄만 
물리치면 즉 암흑만 제거하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
래서 너무나도 좋은 이 세상을 인간이 타락시키고 죄악으로 물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던 그 감동과 사랑 잊지 않으시고 세상을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
라 요3:16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다시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로 돌려놓으시려
고 하신다.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암흑을 밀어내는 것이다. 
60) J. Herbert Kane, 선교신학의 성경적 기초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이재범 역 (서울: 나단출판사, 200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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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세상은 예수께서 빛으로 비추어 암흑을 물리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지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의 빛은 우리가 예수께 배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지고 재선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빛은 더욱 밝아지고 암흑을 물
리칠 수 있는 것이다. 농사를 짓다가 땅을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면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옮겨가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복
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물들어 있다할지라도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복원 못할 세상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죄에 물들어 찌들어 있으니 다른 세상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
원시켜야 하는 선교지로 바라보아야 한다. 
나. 직시하지 못한 세상
구약과 유대교적 배경으로는 메시아는 출애굽 때와 같이 원수들을 치시고 이스
라엘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는 분이어야 했다.61) 세상은 유대
민족과는 적대적인 관계이며 유대민족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우르려
는 계획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유대인과 세상의 관점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어야 하는데 유대인은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다시금 점령하여 세상에 군림하려고
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시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계시를 무시하고 흔들어 놓는 자로 
생각하여 반역자로 만들어 버린다. 유대인들은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진
실을 왜곡하기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고집만을 내세우게 되었다. 그래
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시는 세상을 거부하게 되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죄의 중심으로 빠져들게 되고 만다. 모세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세오
경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모세오
경만을 믿고 따르는, 본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되었다. 
61)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서원, 200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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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찾아내는 자들만이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특권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관계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
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새 생명을 받아 살지만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가. 예수의 성육신
요한복음 17장 25절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수는 자신의 삶이 처음부터 보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62) 예수님께
서 이 세상에 파송 받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악을 멈추게 하던가 악을 없애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시는 일이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악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선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굳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악이 없어졌다는 효과도 안 나타나고 느낌도 안 
올 것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복음서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선교
의 롤모델로 보여주는 성경으로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나타난다. 선교의 중요한 요소
가 나타나는데 선교는 선교지의 문화를 입고 들어가야 한다. 선교는 선교지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선교를 하여야 한다.63) 
하나님은 구약에서처럼 본인의 방식으로 악을 퇴치했으면 사람들이 가장 빨리 
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선교의 중요한 요소처럼 사람을 가장 잘 이해
62) 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49.
63) 문병수, "요한복음 저자가 본 선교," 평택대학교석사논문 (경기: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
전문대학원, 20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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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모양이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너무 무서운 선생님 앞
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 없이 자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에서처럼 하셨다면  아마도 겁에 질려, 혹은 죽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나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파송시킴으로써 세
상의 문화를 입고 들어오셨고 이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으로 
파송 받은 의무를 다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비록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밝혔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님이 이 땅에 파송 받으신 이유가 요한복음 20:30-31절64)에 나타나있는데 이는 예수
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아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하는 하나님
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다.65) 이는 곧 사람들을 이 사랑의 신적 교제로 이끌어 들이시
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듯이 그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다.66)
나. 하나님 나라 선포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신 장면은 몇 장
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다. 심지어 그 몇몇 장면도 선교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
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을 
보고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활동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수
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미래적이면서 종말론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셨
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4-51에서 마지막 때
의 모습을 아주 상세히 말씀하시면서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세상의 끝
이 올 것이며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67) 그것은 요한이 요약하는 예수
64)“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65)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224.
66) F. F. Bruce, 요한복음 1 (The Gospel of John), 서문강 역 (서울: 로고스, 1996), 47.
67) 박양선,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 순복음대학교대학원 신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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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잘 표현되어 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
의 아들이 되리라”(요3:16; 요12:36). 이러한 성경구절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한 그 선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께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면서 하나님과 대항하여 
살던 죄인으로서의 삶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준비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예수는 구원의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치유 행위를 구원
의 때의 표적이라고 하였다.68)
예수는 안식일에 치유함으로써 사탄의 통치를 받는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
라의 생명의 통치가 벌써 실현되기 시작되었으며 그리하여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말의 
참 안식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
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를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목적인 인류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에 초점을 두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를 하고 계신다(3:14-16; 10:10; 20:31). 자
명하게도 “생명”, 혹은 영생은 “영원한 시대”에서의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 생명이다.69)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이러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강조하며, 아버지께
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기록하
고 있다(5:22).70)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새 시대가 도래 했으며 새 창조가 여기에 있다. 그런
데 모두가 알다시피 새 시대와 새 창조에 대한 참여는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논문 (서울: 순복음대학교대학원, 2012), 41.
68) Leonhard Goppelt, 신약신학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박문재 역 (경기: 크리스
찬 다이제스트, 1992), 103.
69) Beasley-Murray, 요한복음, 107.
70) Leon Morris, 요한신학, 477.
44
생명의 수여자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그 주님은 부활이시기(11:25)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71)
피조물들이 아래에서 위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높여져 피조물적 한계성을 극복
하고 초월자 하나님의 무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종말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72)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가장 완벽한 고백을 한 것처럼 보는 것
은 주로서의 예수님의 신분을 깨닫도록 인도한다.73)
다. 성경의 약속
세례 요한은 두 번이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며 증인의 역할을 완벽히 수
행한다. 그는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한다.74) 또한 요한은 사람
들이 “예수께서 ....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20:31) 자기가 책을 썼다고 분
명히 말하고 있다.75) 
이렇듯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는데 그것
의 일부가 바로 호칭이다. 성경적인 전통에 따르면 이름을 짓는 것은 권세와 이름과
의 진정한 권리관계가 합치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한 
지배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의 전개 속에는 성경적인 전통과는 다르게 제자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76)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인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
들,” “메시아” 등의 용어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거
룩하신 자,” “세상의 구주” 등의 용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71) Beasley-Murray, 요한복음, 108.
72)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64.
73) Richard A. Burridge, 네 편의 복음서, 한 분의 예수 (Four Gospels, One Jesus?), 김경
진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 2000), 245.
74) Luke T. Johnson, 최신신약개론 (The Writings of the New Testament), 채천석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656.
75) Morris, 요한신학, 425.
76) Johnson, 최신신약개론,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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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오신 왕이라는 개념에 의해 설명되
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곳으로부터 아들을 직접 보낸다는 개념
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의미된다.77)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큰 계획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자신들을 압박하고 구속하던 이방인들을 싹 물리치고 자신들
이 그들을 구속하고 압박할 수 있는 위치의 변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인지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게 조용히 오고 있다는 것이
다. 그래서 예수의 강조점은 미미하게 시작된 자신의 선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
시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필연적으로 소속하게 하고 
이 땅을 조금씩 발전함으로 변화시켜서 완성시킨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과론적으로 
완성된 나라로 이 세상에 나타는 것을 바라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있었다. 지
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만들어 
낸 세속적이며 쾌락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 할 것을 상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
대하는 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진정 구조들의 변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져오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회 변화의 결과로서 인간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바라는 나라로 도래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삶과 인간사의 정중앙에 비쳐오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새 언약에 관한 구약의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워지고 완전케 되는 때에 도래한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철학자들처럼 철학
적이거나 영적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셨고 선포하셨다. 그것은 
예수의 성경의 약속에서 사고한 것이다. 
라. 예수의 선포목적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사탄의 악과 고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77) Beasley-Murray, 요한복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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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심을 설명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사탄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재결합을 의미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뭉쳐있던 백성
들이 악의 통치를 받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지 말고 다시 모여라 하
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라는 말을 6회 사용한다(10:16과 
11:52에서 각각 1회 17장 예수의 기도에서 4회). 하나님의 백성은 한데 모여야 하고 
예수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 마침내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기도한다(17:23
).78)
물론 이 기도는 제자의 하나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됐을 때 예수와 그를 보낸 분이신 아버지의 하나 됨
과 연합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이 효과적이고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79) 요17:2180)에서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제자들
도 하나가 되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알게 하고 아들이신 예수를 
보낸 목적에 대해 알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와 하나되지 못하고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 
또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 요한은 요한복음 10:1681)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이다. 만약 구원이 “유대인들의” 소유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요, 그 다음으로 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된다.82) 예
수가 유대인들을 우리 안에 데리고 있지만 우리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같이 있고 또 
예수가 인도해야 할 자들이니 그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요한은 흩어진 이들의 재통합에 관한 다른 예언서를 참조했으니 
78) Richard Bauckham,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 (Gospel of Glory: Major Themes in Johannine 
Theology), 문우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71-72.
79) Kostenberger, 요한신학, 271.
80)“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81)“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
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82) Beasley-Murray, 요한복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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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사야 56:883)이다. 예언서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돌이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
리라 기대한 본문들을 요한은 “하나의 무리와 하나의 목자가 있으리라”고 재해석함
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을 통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84)
이렇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동안 믿고 있었고 따르던 사탄의 통치에 순종했던 죄를 용서받고 창조주이
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고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
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복된 나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가난한 자들, 죄인들, 억눌린 자들, 병자들 등에게 
더 큰 구원의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초대에 응했다. 그
렇다고 해서 예수가 부자들이나 경건한 자들을 배격한 것은 아니다. 예수는 모든 사
람들에게 공평하게 소망을 주었지만 세상에 미련이 많은 자들이나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를 배격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모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이 세상적인 구분들이 의미를 잃
었다. 더 나아가 예수는 구원사적 우선권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
에 대한 사역에 집중했지만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힘을 베풀었으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참여하게 
될 것과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제외될 것을 말하
였다. 당시 만연된 유대 민족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사상을 유
대 민족주의의 표현으로 삼는 경향을 가졌던 묵시문학과 열혈당과는 정반대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온 인류의 구원의 실체로 본 것이다.85)
83)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
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4) Bauckham,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 72-73.
85) 김세윤, 예수와 바울,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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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자들에게 명하는 선교
가. 제자들의 사명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가지고는 제자들은 본인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 제자
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제야 그리스도 본인이 받은 사명에 대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마음가짐 및 자세가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롬5:6;8:3; 고전15:3;고후
5;15;살전5:10;벧전3:18등),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었다”
(갈1:4;2:20등; 엡5:2;딛2:14;딤전2:6;막10:45=마20:28)고 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의 사건이었다고 한다(고후5:13;갈2:20). 그러나 신약성경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그의 순종이었으며 그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내어 주심이었음을 강조한다.86)
이러한 계획 속에서 예수의 죽음은 예수에게도 고민으로 나타난다. 마가복음에
서는 이 고난을 빗겨갈 수 있다면 빗겨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를 한다. 하나님
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지만 정작 본인은 많은 갈등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갈등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더 돋보인다. “아버지
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눅22;42) 그러므로 예수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실히 믿
고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선
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
다 할지라도 자신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주는 사명을 사역과 죽음 안
에 포함시켜 보여주셨다. 이 사명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망하게 이르지만 사흘 
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명과 자세에 대해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열어준 최초의 의미들 중의 하나는 
86) 김세윤, 예수와 바울, 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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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예수 자신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선포하였
듯이 약속된 때가 도래하였다.87)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 것을 본 그의 제자
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옳다고 인정하고 높이신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가 그 사람의 
아들 /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이자 담지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자신
의 선포와 치유와 죽음으로 실현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의 백성 곧 부요하시
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창조하고 모은다는 예수의 주장이 옳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88)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가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고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므로 지금은 세상의 열방들이 이
스라엘의 신에게 승복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89)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세상
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도 제자들을 보
내심은 하나 됨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제자로서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
수를 따르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이수하거나 그의 통찰력의 신실한 전달자가 되는 것
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의 “증인”들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90)
예수의 사명에서도 봤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됨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야 한다. 제자들이 선교하기 위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의 사역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하고 예수의 사역과 동일하게 제자들의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세상에서 
보기에도 예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하나 되지 않은 것을 보인다면 혼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 선교의 사역이 하나 됨을 보여줌으로써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뜻
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87) N. T, Wright,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박문재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1118.
88) 김세윤, 예수와 바울, 73.
89) Wright,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1119.
90)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서
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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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자들의 선교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한 곳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제자들 모두 다 세상으로 파송되지만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구원을 받게”하기 위해 오셨고(3:16-17) 제자들은 “세상으로” “믿게”하기 
위해 보내졌다(17:21).91)
예수께서 요14:12절92)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로 요4: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 한 것을 거
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예하였느니
라”고 언급한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뿌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가서 거두어야 한다. 즉 추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
역자를 파송하셨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자들, 혹은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 혹은 
성부와 함께 사역하시는 예수를 의미한다는 주장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예수라
고 보는 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적 관점에서 가장 타당하다. 성부와 성자와 보혜사의 
선교는 다른 모든 선교에 선행하기 때문이다.93)
예수는 흩어져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땅에 깊숙이 박혀 씨앗으로
서 죽어 열매를 맺게 하는 한 알일 뿐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열매들을 다 수확해
야 하는데 문제는 이 열매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열매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씩 추수해 나가야 한다. 
제자들은 단순히 추수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린 자에 대한 증거도 같
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
91)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129.
92)“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93)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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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요12: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이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에서 확인된다.
제자들의 추수 활동의 첫 시작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다. 예
수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로마에 대항하는 폭력적인 메시아로서가 아닌 진정한 구원
의 메시아로서 인지하고 실천해 나갔다. 즉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 얻기 위해 목숨을 잃는 혁명을 주창하였다. 그 자신이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았다는 소명과 과제였으며 그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서에 대한 그 자신의 신선한 구성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이 되게 만드실 방식이었다.94)
예수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다(고전5:7;엡5:2). 
우리는 이러한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에 대해 
선포를 해야 하고 때로는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은 예수
의 실제적인 사명과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일로 인하여 씨 뿌리는 사명이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선포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선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대중들 앞
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만 당하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하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지만 부활의 사건은 어느 종교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고 이 부활
의 증거를 본 사람도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 제자들이 선교하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변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해 주장했던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94) Marcus J. Borg and N. T. Wright, 예수의 의미 (The Meaning of Jesus), 김준우 역 (경
기: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1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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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삶(continuing life after 
death)을 믿었지만, 그것은 육체로부터 분리된(disembodied) 상태로서 미래에 다시 
육체와 결합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상태였다.95) 그러나 예수의 부
활은 몸이 살아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이 깜짝 놀랄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열어준 최초의 의미들 중의 하나는 이스
라엘의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예수 자신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선포하였듯이 
약속된 때가 도래하였다.96) 약속의 때가 다가왔으니 제자들은 더 빨리 더 많이 하나
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선교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 강한 확신과 자신
감을 일으켰다. 심지어 제자들은 세상에 이 사건을 전하기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전했
고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소
망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제는 세상의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선포를 믿
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영광을 돌렸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
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
한 일이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나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97) 그러므로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다.98)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과 부활에서 나타나듯이 제자들이 하
나 됨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같이 제자들도 사랑해야 한
다. 
요15: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들이 사랑으로 선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는 영
95) Borg and Wright, 예수의 의미, 178-79.
96) Wright,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1118.
97) 요17: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98) 요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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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선교는 근본적으로는 복음 선포에서 시작된다. 선교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인 사도행전 1:8절에서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
고 계시다. 내 증인은 곧 복음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과 부활과 영광 받으심이 다 들어가야 한다. 지금의 선교는 구제 우선
이며, 복음 선포도 복을 받는 일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무겁고 묵
직한 선교이다. 
4. 성령을 통한 선교
가. 성령의 파송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의 활동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요한복
음의 전반부에 나오는 성령은 주로 예수의 활동에서의 성령의 역할정도로 묘사된다. 
예수에게 성령이 임함(요1:32-33), 성령을 끝없이 주신다(요3:34),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요4:14), 진정한 예배를 요구(4;24), 생명을 주는 영(요6:36), 예수가 하
는 말이 성령이다(요6:63), 예수가 영광을 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요
7:39). 이처럼 전반부의 성령은 예수의 사역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예수께서 성령의 역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기 때
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의 사역으로만 보여 졌을 것이다.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 비해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늘어난다. 
성령이 파송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14:16, 15:26, 16;7) 아버지께서 성령을 
파송하거나 예수가 파송을 한다고 한다. 
특히나 요14: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께
서 하나님께 성령 파송을 요청하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예수를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아들의 요청으로도 성령을 파송하시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보낸 아들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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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요청으로 보내진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
신 자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99) 그러므로 성령의 선교는 예수님의 사
역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같은 목적으로 계획되고 같은 능력을 부여받고 같은 말
씀이 위임된 것이다.100)
요14:26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하시
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파송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자
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은 
것과 같다.101)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선교를 명령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는 성령
을 파송하여 선교의 역할을 일임하였다.102) 예수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고 성령
의 파송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해야 할 선교의 사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그때 파송된 성령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에 있어서 혹은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성령의 선교
성령께서 파송을 받고 예수처럼 파송 받아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셔야 할 확실한 일이 있고 그 일의 끝맺음이 정확해야 하는 것처럼 성
령께서 해야 하는 선교는 대부분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 행하시는 일 
외에 성령만의 확실한 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99) 계시자(the revealer)는 계시되는 자(the revealed)와 같다. 또는 보냄 받은자(the sent 
one)는 보낸 자(the sender)와 같다는 논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성령
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낸 아들을 계시한다는 
사실은 그가 아들과 같다는 말이요, 성령이 아들을 계시함으로써 결국 아들이 계시한 아버지
를 계시한다는 말은 아버지와도 같다는 말이다.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189.
100) J. Herbert Kane, 선교신학의 성경적 기초, 71.
101) Beasley-Murray, 요한복음, 512.
102) 요한은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아버지가 보낸다(요14:16)고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다(요14:26)라고도 하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낸다(요
15:26;16:7)고도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라고도 한다.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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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행함으로써 예수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성령
께서 하시는 확실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 기대하게 된다. 
성령에 대한 언급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함께(또는 서로 관계를 갖
고) 신자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삼위일체적 패턴에 거듭 나타난다.103)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선교의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요한
복음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
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성령이 함께 거하신
다는 것은 요한복음 도입부에도 나온다. 세례요한은 성령께서 예수 위에 머무셨다고 
말하고 있다(요1:32-33). 본문에 사용된 menein en tini(머물다)라는 헬라어 구절은 
“내적이며 영속적인 인격적 연합”을 의미한다.104)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
신다는 것은 예수의 현존 자체가 제자들의 그룹 자의식에 중요했던 것처럼 미래의 신
자 공동체에서 보혜사의 현존은 그 공동체의 자의식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
소다.105) 그러므로 예수께 머물었던 성령이 영원히 제자들에게도 거하시는 것을 약속
하시고 선교의 시작이 된다. 
둘째로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은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성령은 교사로서 성도들을 인
도하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위와 같다는 논리와 같이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을 보냄 받은 아들에게서 배워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는다. 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보냄을 받은 성령은 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다. 성령은 자신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즉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
치는 것이다.106) 성령이 제자들에게 머물 때에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
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103) Kostenberger, 요한신학, 609.
104) W. Hall Harris, 요한의 신학 (A Theology of John's Writings), 류근상 역 (경기: 크리
스찬출판사, 2011), 52.
105)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20.
106)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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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를 이해하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셋째로는 예수를 증거한다. 요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제자들의 선교와 성령의 선교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17:4) 보혜사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16:14).107)
제자들은 직접 경험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를, 성령의 증거도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에 대해 선포한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
게 거하므로 혹은 성도들에게 거하므로 대리인적인 자격으로만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단순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격으로도 증거
를 하시지만 성령의 독자적인 행위로 증거한다는 것이다. 분명 인간인 예수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증거와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제자나 성도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차이가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단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꼭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증거는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때로는 사악한 인간의 양심을 혹은 패역한 인간의 정신
에 진리로서 일깨워 주신다. 또한 제자들이 증거한 진리에 대해 조명하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신다. 
넷째로는 죄를 증명하신다. 요16:8-11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
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책망하다"로 쓰인 ἐλέγξει는 보통 성경에서 will convict로 해석하고 있다. 그
러나 NRSV 에서는 prove로 쓰이고 있다.108)
107)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125.
108) 보혜사께서는 세상을 폭로하여 그것의 죄, 의, 그리고 심판과 관련된 그것의 잘못을 증
명하실 것이다. 이 폭로는 죄, 의, 그리고 심판 등의 구체적인 행위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
라, 죄, 의, 그리고 심판의 본질에 관한 것임을 주목하라. 이 폭로의 정황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행위를 설명하는 케리그마인데, 그것을 성령과 제자들이 세상 앞에서 증거한다. 
Beasley-Murray, 요한복음,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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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세상으로 인해 성령은 불신 세상의 죄에 대하여 
증언을 한다. 또한 성령은 의, 즉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금 아버지
의 품으로 귀환하신 예수의 의에 대하여 증언한다. 성령은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정죄 받았으며 사탄의 지배아래 있는 모든 자들도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정죄 아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109)
그러나 이러한 죄에 대한 증명은 제자들이나 성도들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지 직접 세상에 나타나서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내적인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이다.110)
다섯째로는 진리로 인도하신다. 요16: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는 왜 성령이라고 안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는지 먼저 짚어보면 우리
가 생각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마치 우리가 생각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것만 취합하여 만들어 낸 성령의 사역으로 한정지을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듣지 않으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체험
하기를 원하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존 세력들에 맞서 담대하게 말
할 수 있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첫 번째 기능이다.111)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가 제자들
에게 진리를 선포했는데 제자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당시의 이
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다. 
그러니 예수가 진리를 선포해도 그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갔을 수 없는 상황이었
을 것이다. 물론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순간순간 진리가 들어가서 깨달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상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과 부활
을 보고 난 후에 완전히 뒤바뀌어 진정한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은 
제자들을 인도하심에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었다. 성령은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그 계시의 깊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있
109) deSilva, 신약개론, 579-80.
110)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124.
111)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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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일이다.112)
성령의 선교를 보면 성령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고 생각을 열어준
다. 하지만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라질 수 있
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
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20:21-22) 라고 말씀하신다.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의 일반적인 의미는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광범위한 의미가 아
닌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장면
들이 전부이다. 그러나 선교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나 문장은 상당히 많이 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는 장면도 있고 예수께서 헬라인을 가르치고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는 장면
도 나온다. 그리고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장면도 있다.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한 장면정도의 사건들이고 이 한 사건들이 성령받기 전 제자들에게는 하
찮은 일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 하나의 사건들이 
자신들의 선교 사역에 모범 예시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보이는 문화나 표현방식이 헬레니즘의 문화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
는데 이는 요한복음의 저자의 선교적 목적을 시사한다. 그리스-로마적인 환경의 영향 
및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광범위한 독자가 자기들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상황화함으로써 기독
교를 유대교를 넘어 전 세계적인 종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선교지의 문화를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선교의 중요한 요소가 나
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파송을 받을 때 성육신하는 
112) Beasley-Murray, 요한복음,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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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수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목적은 사탄의 악과 고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심을 설명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사탄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
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가 제자들도 파송을 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세상으
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제자들이 선교하기 위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의 사역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하고 예수의 사역과 동일하게 제자들의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하나 됨을 선포해야 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광 돌리
심을 같이 선포해야 한다. 
예수는 제자들을 파송했고 아버지께는 성령을 요청하셔서 세상에 성령을 파송하
신다. 예수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고 성령의 파송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해야 할 
선교의 사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예수에 대한 증거는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때로는 사악한 인간의 양심을 혹은 패역한 인간의 정신을 진리로서 일깨워 주신다.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기존 세력들에 맞서 담대하게 하나님
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제자들
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생각을 열어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다. 
요한복음은 선교의 대표적인 모형을 제시하는 선교적인 복음서이다. 다른 성경
에서 말하는 선교에 관한 것은 대부분 제자들이나 선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울
의 관점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직접 선교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교를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시로 보여주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
을 보내시고 제자들까지 보내면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가 되게 
노력하시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선교적 복음서이며 제자들에게 
선교적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선교적 방법 및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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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장에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교적 주제와 신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선교
갱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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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요한복음에 기초한 필리핀 선교 갱신과 방안
본 장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학적 주제를 필리핀 선교에 
적용하여 방법을 찾아보고 그 방법을 가지고 선교의 경험을 통해 선교 갱신 방법을 
찾아보겠다. 본 장은 다른 선교단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 선교회에서 지
난 20여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일들과 개선했던 부분에 대해
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제 1 절 요한복음의 기독론으로 본 선교원리
1. 기독론으로 본 선교
요한복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예수님
의 말씀 가운데 “나는 ~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독특한 용법이 있다. 요한이 여러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엄숙하고 강조적인 화법이다. 
113)
예수님은 그 대적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έγώ εἰμι, 8:58). 대적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다(8:59). 헬라어 구조와 같은 영어로 쓰면 ‘You will know that I 
am’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 용법인데 8장 28절에도 똑같은 구조로 나온다.114) 예수
113) Leon Morris, 신약신학 (New Testament Theology), 황영철, 김원주 역 (서울: 생명의말
씀사, 1992), 439-40.
114)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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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인줄 믿으라”(8:24, 13:19),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8:28)고 말씀하신다.115)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데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
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
자가에 들려 올려 질 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다.116)
요한복음서 안에 있는 “나는 ~ 이다” 구절들 중의 소수가 술어가 없는 반면
(6:20; 8:28;, 58),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예수의 본질이며 그가 초래하시는 구원의 
일면을 지적한다. 즉 그는 생명의 떡(6:35), 빛(8:12), 생명의 문(10:7), 목자
(10:11), 부활(11:25), 길, 진리와 생명(14:6), 포도나무(15:1) 이 구절들에서 “예
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117) 이 보어들은 모두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시자이며 그 계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지식을 얻게 해서 
구원 곧 생명을 얻게 하는 분임을 나타낸다.118) 나는 ~ 이다. 혹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는 신적인 계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나는 ~ 이다’
라는 다른 표현들과 연결되어 있다.119)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 함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아래 암흑 세상에 계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는 곧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위에서 오는 실체인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라
는 것은 하나님의 새 백성의 조상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거기에 달린 가지이다. 따라
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생명을 얻는다.120)
이처럼 예수의 έγώ εἰμι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예수 자신이며 동시에 예
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의 역할을 말
하고 있다.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문화 충격에 예비해야 하며 선교지 상
115) Morris, 신약신학, 443-44.
116)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60.
117) Beasley-Murray, 요한복음, 105.
118)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61.
119) Burridge, 네 편의 복음서, 한분의 예수, 239.
120)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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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알맞은 선교정책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121) 이러한 선교적 방법으로 비추어 
볼 때 예수는 명확히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선포하고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선교현장에서는 예
수가 누구시고, 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선교는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교
의 역할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100% 전달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선교하는 입장에서도 본질은 빼고 외부적인 것에 먼저 생각해서 행동할 때
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선교지가 대부분 가난하고 낙후되어있고 살기 힘든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방문을 하게 되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의 상황이나 사
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먼저 생각이 드실 수 있
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다. 
선교지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는 것을 금지하라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가장 
처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수 있다. 그
러나 그 마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택하시고 
그 선교사에게 선교지를 보내주셨는데 막상 그 선교지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떠오르
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예수의 έγώ εἰμι의 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를 정확하게 하셨듯이 명확히 선교를 할 때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마음에 새겼으
면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선포를 해야 한다. 
필자도 설교를 하다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뒤돌아보면 설교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도 없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분명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지만 어느 순간 설교를 하다보면 예수를 안다는 것으로 착가하는 
121)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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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에 빠질 수 있다.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등이 더 많이 나타날 때
가 있다. 이러한 실수가 선교지에서도 일어난다. 
선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선교지에서 식량을 나누어 준다던가, 옷을 나누어 
준다던가 하는 일들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예배 전에 이러한 일
들을 하는데 막상 설교가 시작이 되면 설교의 80%이상은 물품을 보내준 자들에 대한 
감사, 더 많이 보내줄 꺼 라는 기대 등으로 외적인 기대가 가득 찬 말들만 하다가 끝
이 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80%이상은 물품 때문
에 오는 이들이다. 그렇다 해도 광고는 광고로 끝나야지 설교시간에까지 광고를 할 
필요는 없다. 설교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한다. 
예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선교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
데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발언을 했을 때에는 분명 큰 위험이 있었고 이
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예수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선포를 멈추지 않았다. 예수에게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
한 도구일 뿐이다. 도구가 본질이 되면 안 된다. 
선교지에서 분명 인간적인 외적인 영향이 선교를 하는데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큰 요소만 생각하다보면 본질이 흐려질 때가 있다. 선교를 
하는 매순간 본질을 잃지 않고 활동해야 한다. 
2. 예수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갱신
선교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
회가 선교를 하는 방법 중에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예수에 대해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었고 선포가 명확했던 것 또한 본인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궁극적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하려고 하늘로부터 온 
계시자이시기 때문이다.122)
122) Beasley-Murray, 요한복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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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예수님처럼 확신을 가지고 복음 선포의 의무를 수행하려면 예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은 
신학교육을 받지 못해서 예수에 대해 선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필자가 
소속된 선교회 안에서도 1/3은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2/3 중에 50%정도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처럼 목
사를 하려면 신학교육 7년에 전도사 생활 5년을 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지는데 필리핀은 그런 자격 요건도 없다. 그러다보니 말 그대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목사란 호칭이 한국과는 다르게 호칭
에 부여된 의미나 비중이 좀 다를 수도 있다.123) 또한 각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가 있지만 대부분 한국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것이고 또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필리핀 현지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때에 선교사가 아무리 현
지 언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학문적인 문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도 있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동남아 선교회에서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성경공부를 가르쳐
보려고도 했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학교 어학당을 다닐 때 쓰는 교재를 
가지고 시작하려 했지만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이유는 현
지 목회자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으면 선교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였다. 아직까지도 이해
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선교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한다면 현지 목회자들이 선교사
들의 말을 알아듣던 모르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시도를 해봤던 것이 한국에 계신 교수님을 모셔다가 일주일씩 집중
강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반응은 좋았다. 외국 교수님이 오셔서 가르친다
는 기대감이 있었고 교육을 받으니 해결하지 못했던 성경해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서 너무 좋았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가 너무 컸다. 필리핀이 작은 나
라도 아니고 각지에 있는 목사들을 매일 통근시킬 수가 없으니 숙소 제공, 식사 제공 
등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이것 또
한 중지되었다.
123) 필리핀 내에서 목사를 보통 Pastor 라고 부르는데 목사를 교단에서도 받지만 교회만 맡
고 있으면 Pastor라고 부르기 때문에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호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 필리핀 내에서는 한국처럼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같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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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 선교회에 소속된 목사들 중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실력과 학력이 되는 목사들을 통해서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지금은 박사 
학위자가 3명이 되는데 이 3명이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현지 목회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려면 학
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지금은 이 3명의 목
사가 20명 정도의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교단의 교리나 사상은 교육하지 않지만 
같은 공동체의 목사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으니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또
한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 단합도 더 잘 되서 내부에서 생긴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되
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공부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부재를 해결함으로써 성경과 대립되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
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성경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를 올바로 증거하게 된다면 필리핀 내에서 당연시 
생각하고 행하던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필리핀 국가 자체에서도 점점 깨
끗해지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잘되기 위한 행동을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교회 
행사 때 기관장들을 불러서 사례비를 준다던지, 교회 건축 시에 시 공무원들에게 암
암리에 뇌물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
의 요구를 확실히 답변해 줄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성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 
계층 간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멈출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
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목회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
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로 상담을 하면은 현지 목회자들
은 당연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우리 사회가 그런데 어떻게 고쳐지겠느냐, 정치
인들이 바뀌어야 한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 하
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아도 교회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만 말하고 있지 하나님
은 어떻게 라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육을 함으로써 바뀔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만 제대로 교육하기에는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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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로 인해 사회에서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제 2 절 교회론의 선교원리
1. 교회론으로 본 선교
요한복음에는 교회(έκκλησία)란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 복음서에서 교회(έκκ
λησία)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태복음124)뿐이다.(마16:18; 18:17) 마가복음과 누
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125)
교회(έκκλησία)란 단어가 안 나온다고 해서 교회론이 없다126)라고 주장하는 것
은 잘못되었다. 교회(έκκλησία)란 말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용어만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요한복음에는 없다. 하지만 교회
(έκκλησία)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한다면 요한복음에도 
교회론이 있는 것이다.127) 또한 후자와 같이 정의를 내린다면 마태복음의 교회(έκκλ
ησία)란 단어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알게 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이나 명
령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요 참여자라는 사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말이
124)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έκκλησία란 단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에게 친숙한 단어
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qahal 에 대해 LXX의 규칙적인 번역으로 쓰인 것이다. R.T. 
France, 마태신학 (Matthew: Evangelist and Teacher), 이한수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5), 331.
125) Kostenberger, 요한신학, 536.
126) 이 논문에서는 목자강화의 초점이 기독론이냐, 교회론이냐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
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Ulrich Busse는 목자강화의 초점은 
“기독론 적-구원론 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이 강화를 교회론 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자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양에 대해서
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Odo Kiefer는 목자와 양 강화는 기독론적임과 동시에 교회론 적인
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교회론은 기독론과 분리되지 않고 기독론으로부터 자라난 것이라고 
말한다.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62.
127)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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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8)
요한복음에서는 교회론의 대표적인 은유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목자와 양(요
10:1-18)과 포도나무와 가지(요15:1-17)이다. 이 두 대표적인 은유를 통해서 교회론
을 어떻게 선교에 적용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은 지배자와 그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은유로서 고대사회에서 널리 
쓰여 졌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대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129) 요한복음의 목
자와 양의 은유는 구약시대 또는 원시교회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왔던 간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독특하게 그리고 있다.130) 
요10:14-15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
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
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상호인식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친교를 반영하는 친
밀한 관계를 나타낸다.131) 
요10: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
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를 문으로 표현했는데 시편 118:20 “이는 여호와의 문
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그 문은 합법적인 사람 혹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게 인정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나 강도이다.(요10:1)
128) Edward R. Dayton and David A. Fraser, 세계 선교의 이론과 전략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zation), 곽선희, 김종일, 이요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97.
129) 구약의 많은 본문이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양 무리로 묘사한다.(창49:24; 48:15; 
시23; 28;9; 74:1; 77:20; 78:52; 19:13; 80:1; 95:7; 100:3; 호4:16) 이러한 사상은 유대 문
헌에서도 계속된다.(cf. tl2:9 LXX; CD 13:7-9; 제2바룩서 77:13-17). Dayton and Fraser, 세
계 선교의 이론과 전략, 62-63.
130) C. K. Barrett, 요한복음 (John), 박재순 역, Vol. 2 of 2, IBC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122.
131) Beasley-Murray, 요한복음, 380.
69
이 문이 예수를 비유하는 것이지만 이 문이 양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를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을 통해서 첫째 양은 새로운 양식과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둘째 이 문을 통해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셋째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가 나의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은 양들
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는 양을 위한 문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문이시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
져오신 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문 역할을 한다.132)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또한 선교사는 하나
님의 진리로부터 도피하는 현지인들에게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거짓과 허망함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밝히 드러내어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133) 다른 구제, 봉사 등은 그 이후의 일인 것이고 이러한 일
들은 복음을 잘 전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일 뿐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면 구호단
체와 다를 바가 없다. 
목자는 양을 야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또한 목자는 양
을 위해 희생을 한다. 교회 내에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말한다.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알고 있듯이 양이 목
자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의 역할이다. 선교를 가서 현지 목회자나 성도들을 평생 관리할 수는 없다. 
물론 평생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평생 관리를 한다면 긍정적
으로는 완전한 자립이 가능하겠지만 부정적으로는 완전한 자립이 된 후에도 손을 놓
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 간의 식민지 생활이 아닌 다른 차원의 식민지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선교의 희생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만들어지게 도움
을 주고,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만들어지게 도움을 주는 것
이다. 선교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지나친 간섭과 무리한 요구는 목자
와 양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132)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149.
133)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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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134) 이 비유는 예수가 단지 제자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인물만이 아니고 신
자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있어 자양분과 힘의 계속적인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다.135)
여기서 살펴 볼 문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
지이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실제 나무에서 열매를 맺
지 않는 가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당하게 될 것이
다. 양분은 다 빨아 먹고 열매를 맺지 않는 다는 것은 농부로서는 손실이 크기 때문
이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더 잘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에게 양분을 더 많이 
전달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가지란 것을 어떻게 분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
만 예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다. 예수를 계속 믿
고자 한다면 회당에서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136) 요9:22 “이미 유대인
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출교를 당할 것이며 본인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믿으
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앞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는 요12:24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
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온다. 나를 희생해
야 하고, 나를 버려야 하고, 나를 내려놔야 가능한 열매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지만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예수를 사랑하는 자이다. 요15:9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
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또한 요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
134)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180.
135) Kostenberger, 요한신학, 559.
136) 유대 교사들은 하나님이 배교자들을 위해 무시무시한 벌을 쌓아 놓고 계시다고 믿었다. 
진리를 알고도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Keener, IVP 성경배경주
석,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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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랑으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선교도 역시 선교지의 성도들과 선교사가 사랑을 보여주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선
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교지 현장에서는 사랑을 보여주기 전에 사무적이고 군대와 같이 지휘
계통의 체계를 갖추어 활동할 때가 더 많다. 명령하고 전달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방법은 선교에서는 반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목사님의 
권위와 성도들의 존경이 맞물려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린아이가 수고했다고 어깨를 툭툭 친다거나, 설교
를 잘했다고 엄지를 올린다거나 하는 사고에서는 군대와 같은 체계는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시스템을 교회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생소하기도 
하지만 반감이 앞서게 된다. 현지의 문화를 무시한 채 이런 미리 결정된 결정론적 선
교방식은 선교지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137)
선교를 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잘살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때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성도가 
듣고 변화하길 바라며, 조언을 해주면 조언을 듣기를 바라며,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
아 변화하기를 바란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면 받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
다. 변화하지 않으면 목사가 실패했든 성도가 실패했든 둘 중에 하나는 실패라고 단
정을 지어버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에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사랑은 대가가 없어야 한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사랑이 변질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영향이 선교에서도 나타나는데 선교에서
137) Lamin Sanneh는 그동안 선교는 무조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협착한 결정을 내려놓고
서 한편으로는 서구문화와 산업 예술을 이식해서 지역문화를 억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
육과 과학 기술을 무시한 채 토착 언어와 문학을 배양하는 일을 해왔다. Andrew F. Walls, et 
al., 기독교의 윤리 (The Future of Christianity), 이문장 역 (서울: 청림출판, 200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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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교회와 다르게 사랑을 끊임없이 쏟을 수 있는 시간과 물질에 한계가 있다. 한
정되어 있는 시간과 물질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사무
적일 수도 있다. 필자는 사무적인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목사가 성도
를 책망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것이
다. 
문제는 사무적인 행동을 하면서 점점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사무적으로 하
지만 사랑은 점점 커져야 한다. 이것은 선교사나 선교지에 끊임없이 요구되는 사항이
다. 
선교를 하면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
지만 선교지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
하고 듣지도 못했고 혹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다. 또한 선교사로서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 후회가 
될 것이다.
선교의 결과는 꼭 교회가 잘 지어지고 성도가 많아지며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으로 완벽히 후원은 못하지만, 구제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한다는 안타까움, 혹은 복음을 못 듣는다는 안타까움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사랑과 희생한다면 그 선교에는 열매가 맺
을 것이며 큰 힘이 나타날 것이다.  
  2. 투명성과 희생으로 선교갱신
투명성과 희생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다. 투명성과 희생은 굳이 선교
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적인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동남아 선교회의 경험을 통해 접근하려고 한다. 
보통의 경우 선교를 시작할 때에는 영화 미션처럼 완전 오지나 산 속으로 나 홀
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의 교회를 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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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나 어렵고 힘든 지역을 선택해서 선교를 시작하지만 그 역시도 기존의 교회를 후
원함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는 단점으로 적
용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에서 안 그렇지만 수년 전 만해도 외국인이 전혀 없
는 지역에 외국인이 다니면 경계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목회자
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가장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는 대부분 내가 처음일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만남을 갖지만 이들은 보통 선교 후원을 받다가 끊긴 상태이거
나 선교사로부터 상처를 받아 스스로 거부하는 경험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순수하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외국 선교사는 다 같다는 편견을 갖고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후원을 많이 받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이 꽤 있다. 
필리핀 선교회에서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을 한 예로 들면 필리핀의 선교지의 몇 지역에 태풍이 와서 성도들의 집 및 
지역이 물에 잠긴 일이 있었다. 선교회에서는 구호물품 및 구호자금을 보내주었는데 
선교회 소속 현지 목사가 선교사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현지 목사는 선교사가 한국에
서 구호자금을 보내줬는데 본인들에게는 적게 주고 선교사가 갈취를 했다는 내용이었
다. 이는 사실과 달라 재판 끝에 무혐의가 나왔고 고소에 가담한 현지 목사들은 선교
회에서 퇴출을 당했다. 그런데 고소한 이 목사를 따르던 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이들
은 재판이 무협의가 나왔어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요점은 현지 
목사들이 선교비에 항상 의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선교비가 제대로 자신들에게 돌
아오는 걸까 하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극소수의 선교사들이 선교비로 인해 선
교지에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선교사들로 인해서 선교지는 
상처를 받았고 그들 역시 순수하게 목회를 하려고 선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것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교를 받아들인다는 슬픈 일인 것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목자는 양에서 희생을 하듯이 이들과의 관계도 신뢰를 쌓고 순수하게 대해주고 생각
해야 한다. 진심으로 대해주면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그들도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선교를 시작하면 그들에게 힘 쏟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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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이루어야 하고 시작을 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봐야 하기 때문이
다. 이는 선교구조와도 연관이 있는데 파송을 보낸 곳에서는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
문이다. 그러니 빠른 결과를 내려면 자연스럽게 현지의 상황과 생각은 배제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을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물파기, 
식량 나눠주기 같은 구호단체와 다를 것이 없다. 선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구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1+1=2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수학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
다. 1+1=0이 될 수도 있고 1+1=1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선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우선 현지 목사들에게 희생을 보여줘야 하고 관계를 개선해
야 한다. 목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혹 예전의 선교사들에게 받은 상처 혹은 편견 그
리고 선입견 같은 것이 있다면 그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
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선교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 선교든 목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 선교는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깨트리는 삯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자녀가 목사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해야 선교 갱신이 일어난다.
교회론을 통한 선교원리를 살펴보았다. 선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인 예수
를 사랑하고, 예수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여야 하며 예수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러
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께서 곧 교회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성과를 보고 선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예수에 대해 선
포를 사랑으로 했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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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종말론의 선교원리
1. 생명과 심판으로 본 선교
종말론적인 복음 선포로 선교를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선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종말론적인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겁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고 그 백성에 무엇을 주는지에 대
해 정확히 선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본인들은 자립할 수 없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립할 생각도 마음도 없고 당
연히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는 필리핀의 오랜 독재와 너무 큰 빈부의 격차로 인해 
빈민들은 공부를 해도 벽에 부딪치게 된다고 인식한 나머지 성장을 하려 하지 않는
다. 예를 들면 후원하는 선교지가 마닐라에 유명한 빈민가에 있는데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드럼 신동이 있었다. 후원하는 교회에서 드럼 연주자였다. 그는 빈민가에서 
천재가 나왔다고 방송에서도 취재를 했었고 방송에 나가 연주도 했었다. 중학교도 드
럼 특기생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빈민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거부당했고, 이
러한 벽을 느낀 그는 끈질긴 노력 없이 포기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은 교
회에서 드럼 연주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자립할 마음이 없다보니 후원을 바라는 일들이 많아지고 후원이 점점 많
아지길 기대한다. 이 후원은 식량, 의약품, 건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둘째 선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나 단체는 없다. 
구제 중심의 선교를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기만 했던 성도들이나 현지 목회자들이 
선교가 중단이 되면 사랑이 끊겼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선교가 다시 이어
지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치 신병교육대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종교행사에 참석하면 뭘 주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 기독교, 천주
교,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간식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 간식을 
통해서 종교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군종장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단순히 몇 명 
참석했느냐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필자도 1년 정도를 군종사병으로 복무를 했
는데 그때 세례식 행사를 준비하는데 세례인원을 조사하는 중에 받은 사람이 또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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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문제는 간식이 좋으면 받는 것이고 안 좋으면 안 받는다. 
이 또한 군종장교가 알고 있으면서 묵인을 한다. 세례인원이 많다는 것은 본인의 실
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종교행사를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도 간
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간식을 속여서 참석인원을 늘린 
후에 간식을 싼 것으로 바꾸는 치사한 행위로 사병들의 원망을 살 때도 있다.138) 그
러므로 일반 사병들에게 교회의 간식은 군종장교의 능력과 연결이 된다. 참 아이러니
한 사실이다. 이런 경우를 그대로 필리핀 선교에서 보았다. 그러다 보니 선교는 돈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배경 속의 사람들을 선교할 때 이들이 느끼는 사랑은 
복음이 아니라 돈의 후원이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선교를 할 때 사랑을 강조해서 복음을 선포
했지만 선포만 한 것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믿음이 일어나
지 않는다. 
셋째 선교가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당연하듯
이 잘 사는 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필리핀이 한국전쟁
에도 참전해 줬고 1960-70년대까지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잘살아서 지원도 많이 했었
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필리핀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열 명 중에 2-3명 
정도가 이 이야기를 꼭 한다. 그들의 자존심 때문인지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
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필리핀이 어려울 때 한국을 도왔으니 
지금은 한국이 도와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선교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사회관계적인 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이 사랑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주는 거 
없는 복음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복음 선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전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 단순한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에까지 
확대되며 생명과 영생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다.139)
요한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요3:16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서의 기록목적
은 요20:31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
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요한에게 생명은 올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
은 현세로 이어지며 성도들에게 경험된다.140) 이것은 요3:17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에게 영생을 주는 것과 세상을 구원 받는 일이 동등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요17:3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생명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
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주어졌다.(요3:36, 5;24, 6:47) 물론 영생이 미래적인 의미
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특이점은 바로 지
금 여기에서 심판과 정죄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천국이 실현되어 현
재적으로 누려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141)
선교지에서 가난으로 고통 받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 식량도 받고 생필품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
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는 해야 한다. 하지만 선교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 혹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해 인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지금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음식으로 연장이 되거나 약으로 연장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139) Kostenberger, 요한신학, 312.
140) Harris, 요한의 신학, 105.
141) 홍경숙, “요한복음의 종말론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장
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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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그 생명은 연장이 되지 않으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명과 미래에 영생해야 
하는 모든 생명에 대해 확실히 선포할 필요가 있다. 
나. 심판
요3:17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된다.142)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영생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요8:28에 보면 예수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그의 선
교로 완성한다.143)  하지만 요12:48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나온다. 
이미 심판의 작업은 시작이 되었다. 예수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지만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
다는 것 자체만으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알림이다. 
예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서는 진리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일관되고 선을 따르지 않고 악을 따르는 일들을 끊임
없이 하고 있다. 빛을 거부하는 행위들로 인해 심판이 필요한 것이다. 빛을 거부하지
만 빛과 함께 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분리시켜놓고자 함이다. 
심판이 죄를 묻고 벌을 주는 장치로 표현되지만 역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보
호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불
합리한 처사가 아닌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144)
142) 유은걸, 요한복음의 종말론, 신약논단 19/1 (서울: 한국신약학회, 2012), 183.
143) Donald Senior and Carroll Stuhlmueller, 선교의 성서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s 
for Mission), 최성일 역 (서울: 다산글방, 2003), 493.
144) Van Der Watt, 요한문헌개론, 129.
79
2. 새 백성의 의미로 선교갱신
종말론적인 복음 선포는 선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내에서도 강조하기가 쉽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설교를 할 때 종말론적인 것에 대해 안다는 전제하에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다. 선교를 하는 선교지에서는 심판과 생명에 대해 안다는 전제를 가지
고 복음을 선포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백지상태로 보고 시작하는 것이 더 맞다.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가 중요한 이들에게 심판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때
로는 가혹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마닐라에 있는 쓰레기 지역의 
한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데 그들은 쓰레기더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쓰레기 더
미위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주위는 쓰레기로 언덕을 형성할 정도 많은 쓰
레기들이 쌓여있었다. 어느 날 쓰레기를 계속 버리다보니 속에 있던 쓰레기들이 썩고 
부패해서 쓰레기더미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위에 살던 사람들이 산채로 매립되었다. 
대략 300명 정도가 사망했다. 지금도 시신을 못 찾은 사람들이 더 많다. 왜냐하면 시
신을 찾다가 다시 쓰레기 더미가 무너질까봐 못한다는 것이다.145) 이것을 필자는 직
접 봤는데 눈물이 저절로 날 정도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생각 없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쓰레기가 무너
져버린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 쉽게 던지는 몇 마디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쌍
한 자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하기에 라는 말들을 말하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잘 알거라는 생각, 하나님보다 더 불쌍하게 생각한다
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
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명령 받은 일 이상은 행하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146)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대리인이지 주체가 
아니다. 대리인은 어디까지나 주체자가 보낸 의무를 마쳐야 한다. 전달을 받는 자들
의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전달하는 내용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145) 김병철,“필리핀 쓰레기더미 붕괴 1백여 명 사망,”국민일보, Jul 12 2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0011813. 
146) Dayton and Fraser, 세계 선교의 이론과 전략, 451.
80
하지만 대리인이 주체자의 전달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고 추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들은 배고픔의 삶, 미래가 없는 가난의 대물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삶 자체가 삶을 포기시키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는 게 없다는 인간
적인 확신으로 인해 신앙의 좌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복음 선포는 그들의 삶을 포기하도록 선언하게 하고 신앙의 
좌절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심판과 생명의 복음은 세상으로부
터 소외되어 인간적인 절망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구가 될 것이며 교회에 대한 확신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선교사들이 와서 종
말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서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극히 
드물 것이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들 앞에는 심각한 선택의 길
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생명을 거부했을 때에는 곧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147)
그러므로 심판과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생명을 충만케 하여 안식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편입될 수 있는 자
로 만들어주기 위한 중요한 말씀이다. 
제 4 절 윤리적 모범으로 선교원리
1. 요한복음의 윤리로 본 선교
가. 순종의 윤리
기본적인 윤리적 전제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가
정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반영한 가정의 전통에 따라 행동해야 했
다.148) 자녀들이 가정에 남기 위해서는 가장의 말을 따라야 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도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
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요8:41에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147) Morris, 요한신학, 275.
148) Van Der Watt, 요한문헌개론,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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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8:38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예수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만큼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4:23-24; 15:10). 
예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족이 된 사람들은 무
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성도는 순종을 함으로써 행해야 되는 지침을 받는 것이다. 
선교사든 선교회에 소속된 현지 목회자든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다 하
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자지간에 상의할 일이 있었을 때, 자녀가 아버지 
외에 경험이 있는 사람과 상의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아버
지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상의하고 조언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께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순종이란 말이 왜곡되고 잘못 적용시킨 부분이 있는데 필자도 전도사 때 
들었던 말이 있다. 전도사는 목사의 종, 목사는 하나님의 종 그러므로 전도사는 목사
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마치 군대와 같이 전도사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생
각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전도사는 목사한테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라는 이 
말이 우스갯소리인지 실제 루머로 퍼지는 소리인지는 아니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
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말인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
다. 
선교에서 이러한 잘못된 순종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다. 현지 목회자
들에게 무조건 선교사의 말만 들으라고 강요한다던가 말을 듣지 않으면 후원을 끊어
버린다던가 하는 순종에 대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거나 
선교사의 사적인 일에도 목회자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잘못된 선교사의 권위를 주장하고 부조리한 행위들을 하고 세상에는 정의를 외
치면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순종은 어디로 갔는지 또한 그들이 말하는 사명은 하
나님에게 순종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지목회자들이 원하는 것을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선교를 하는데 
현지 목회자들과 대화가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최고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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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후원자가 원하는 대로 혹
은 선교사가 원하는 대로만 일을 진행시키다보면 현지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선교지
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149)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후원을 한다고 해서 위에 있고 후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현지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선교
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시작을 해야 
한다.
동등의 기준을 정확히 50:50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선교를 하면 현지 목회자들
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선교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선교를 하는 현장에서는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이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아느냐, 신
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준이 아닌 강자와 약자의 기
준은 후원을 하느냐, 후원을 받느냐 이며 이것은 곧 돈이 기준이라는 말이다. 그럼 
순종은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 하나님
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윤리적인 부분은 
사라지고 있다. 
선교를 나가게 된 동기를 항상 되새겨보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받
은 사명으로 자국 땅이 아닌 외국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 땅에 왔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확신한다. 
나. 사랑의 윤리
요한복음의 윤리를 한마디로 "사랑의 윤리"라고 부른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
수의 "새 계명" 이외에 다른 윤리적인 명령이나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
다.150)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의 모범을 본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자기들을 통해 세상
149) 진삼열,“현지문화 무시하고 돈을 복음전파 무기로...한국 선교사들 일방적 태도에 쓴소
리 쏟아져,”국민일보, Jul 8, 20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29849&code=23111117&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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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예수를 보내 죽게 하셨다는 것
을 믿게 해야 한다(13:34-35, 15:10-17, 17:20-25).151)
요한복음의 윤리적 비전이 일반적인 선교적 비전과 맞물려 말하고 있다. 요3:16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믿지 않는 자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전해야 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지난 일들
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일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하
는지에 대해 알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이들 키워보면서 깨닫게 된
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줘도, 맛있는 것을 해줘도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기 
보다는 부모의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본인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의 의무로 생
각하고 선교사에게도 당연시 생각되는 의무를 요구할 때가 있다.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이것은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진심으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심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돈으로 전
했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정답이 없으므
로 어떤 형태로 사랑을 전하든 꼭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해야 하나
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용서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선교를 하는 사람은 선교를 하면서 하
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선교를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이 두 
부류가 서로 호환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고 공유할 때 최고의 선교 효과가 나타
나게 된다. 
2. 윤리적인 모범으로 선교갱신
150) 현경식,“요한복음의 종말론과 윤리,”신약논단 5/10 (서울: 한국신약학회, 1999), 183.
151) Kostenberger, 요한신학, 573.
84
기독교적 윤리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
지의 사랑을 전하면서 윤리적인 모범을 줘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성폭행, 성추행, 횡령 등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세상에서도 금지하는 것을 함으로 
기독교를 실추시키고 현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음
식의 맛을 볼 때 혀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단맛이라고 하고 가장 나중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쓴맛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윤리보다 위에 있지만 세상
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윤리적 모범이다. 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의 사랑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선교에서 전도, 제자훈련, 예배, 사회구제활동 이 네 
가지 활동이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
감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처럼 선교에서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는 도구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게 된 폴 슈나이스 선교사는 일
본에서 선교사로 일했지만 한국교회의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지원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 ‘오월어머니상’을 수상했다. 1980년대에는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해서 각 나라의 부정, 부패 혹은 폭력사태가 늦게 전달되어서 
그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지는 모
르겠다. 지금의 시대에는 미디어와 인터넷, 혹은 뛰어난 통신수단을 통해서 굳이 폭
로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폭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깔려 있는 잘못된 관습 같은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청
탁을 해야 해결되는 일이라던가, 동성애 문제, 인신매매 같은 일이다. 25년 전 쯤에 
선교회에서도 선교를 시작하기 전 선교지를 답사하는 중에 경험한 일이 있는데 한 여
인이 목사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고 대성통곡을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이 막
내 아이를 100불에 팔았다는 것이었다. 그럼 100불을 주고 다시 찾아오라고 했더니 
벌써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다는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신고해도 
못 찾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지 목사에게 물어봤더니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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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지만 나라에서는 대책이 없고 대부
분 미국으로 간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빈민가 사람들이라서 암암리에 묵인하
는 상태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의 경험으로 선교를 시작해야 겠다는 다짐이 생기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조차 금지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문
제가 있다. 
그러므로 선교는 윤리적인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교지에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
가 바탕이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
이다.
또한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윤리에 반하는 행동들을 계몽운동을 해서라고 윤리
적이고 합리적인 상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선교의 또 다른 사명이며 갱신할 수 있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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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동남아 선교회의 효과적인 필리핀 선교 방향
앞 장에서 동남아 선교회의 요한복음에 기초한 선교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동남아 선교회에서 남은 10년의 선교기간에 선교지를 자립시킬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롭게 시작해서 자립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필리핀 선교의 방향
1. 지속적인 교육
가. 신학교육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성경의 약속에서 봤듯이 하나님 나라의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선교사는 없으며 이 복음을 어떻
게 선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들의 지속적인 교육에 힘쓰고 있으
며 대형교회 및 기독교 단체에서 설교, 영성 등 다양한 주제로 목회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학교교육과정에 입학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을 받
고 자기 발전을 하고 있다.
선교에서도 선교사의 교육과 훈련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누구든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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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훈련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듯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세우
려면 그 사람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선교사는 많은 교육을 받고 선교지로 가고 또한 선교사들은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선교지의 변화의 요구에 맞춰간다. 그러나 현지에서 사역하는 목
회자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적다. 
그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선교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빠른 효과를 나올 수 
있다. 물론 각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고 정기적인 세미나도 열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교단에 소속된 현지 목회자, 등록비를 낼 수 
있는 자로 제한적이다. 생계를 걱정하는 그들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교육을 
하려면 비용과 공간 및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거나 소속된 사역자 외에 
외부인까지 초청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선교는 교단을 떠나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교는 교단이나 기독
교 단체의 경쟁도구가 아니다. 몇 년은 성결교였다가, 또 몇 년은 장로교였다가 하는 
식의 자리바꿈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예수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갱신에서 다뤘듯이 동남아 선교회에 소속된 현지 목회
자들은 정규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또한 정규신학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각 교단의 교단신학교 수준보다도 훨
씬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언제까지 선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를 하고 구호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
야 하는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리더 한명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리더에 대한 중요성은 일반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회 내에서도 제자도, 리더쉽이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리더를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에서는 선교사를 리더라고 생각하고 현지 목회자
를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리더이지만 각 그룹을 대표하는 
자들을 리더로 내세워 교육을 한다. 선교지에서는 현지 목회자들에게는 그것이 적용
이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의 부제로 선교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나 방향이 바뀌어서 선교지에서도 혼란을 겪어야 한다. 현지 교회는 그
대로인데 선교사가 바뀜으로써 선교의 형태가 바뀌고 기본 틀을 바꾸고 때로는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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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육받은 대로만 선교를 시행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
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현지인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
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매번 바뀌는 선교방법 및 정책으로 인해 그들은 이미 변
할 대로 변해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현지 목회자는 바뀌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제
대로 교육하면 선교의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남아 선교
회 소속된 현지 목회자가 있는데 그는 초기 멤버이며 가장 성실한 목회자이다. 그가 
담당하는 곳은 쓰레기장이며 본인도 그곳 출신이다. 그곳에 교회를 건축할 만한 자리
가 나지 않아서 선교회 소속의 다른 목회자들의 교회를 먼저 건축했다. 그러다가 그 
쓰레기장 외곽에 좋은 자리가 나서 그 목사에게 여기로 옮기자고 했더니 그는 못 옮
긴다고 했다. 외곽으로 옮기면 너무 좋지만 버스비도 없는 이곳의 사람들은 그곳까지 
예배를 드리러 못 온다는 것이다. 본인은 그들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은 쓰
레기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옮기기 못한다고 했다. 쓰레기장 교회 건축은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날 때가지 보류되었고 그 대신에 그 목사는 박사 공부를 후원했고 동남아 
선교회에 리더로 만들었다. 지금은 동남아 선교회 현지 목회자들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성경공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아무리 그들이 잘못 배우고 목사로서 
경력이나 자격이 미달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들도 확실한 사명이 있어서 목
회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선교사도 선교의 사명을 받아 외국에
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맞춰주고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는 것이 선교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선교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선교사
와 현지 목회자와의 갈등이다.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정의 문제가 아닐까 생
각해본다. 선교사나 현지 목회자나 서로 너무 열정이 커서 선교사는 교육받은 이론대
로 현지 목회자는 이론은 잘 모르지만 현지 상황에 맞춰서 서로의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과 열정이 부딪혀서 생기는 갈등이다. 이것은 서로 조금만 양보해서 서로
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해결이 되지만 서로 상대방이 너무 모른다고 일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태로 선교가 지속되면 선교사가 변하게 된다. 왜냐하면 
현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 목회자는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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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
사는 현지 목회자를 이해하지만 현지 목회자는 선교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
로 지속되다가 수년 후 선교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선교후원이 옮겨질 때는 이런 상
황의 반복의 학습을 통해서 돈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박히게 되는 것이다. 
현지 목회자들도 그들의 성도를 생각할 때는 정말 열정적이고 순수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준다면 더욱 성도들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남아 선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월1회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다.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전원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목회자들이 한국 목사들처럼 목회
에만 전념할 수 없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 목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
육 시간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지
식수준이 높지 않다보니 지금의 성경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성경공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의 재료를 제공해주고 평상시 궁금했던 신학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이런 시스템을 보
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교재를 만든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책이 굉장히 비싸다. 특히나 
필리핀 경우에는 책이 비싸기 때문에 책을 사지 못하고 혹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 
하더라도 공공 도서관에는 신학서적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므
로 일반 대학 강의처럼 미리 독서를 하고 수업에 임하고 끝나면 과제를 하기 위해 책
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은 책이 거의 없다. 아니
면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가지고 다닌다. 
이들에게는 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요약한다던지 주제별로 책을 만들어서 그들
에게 교재로 배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책을 사보는 것보다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
다. 개론서 같은 많은 것을 다룬 책보다는 요점이 확실히 나와 있는 책을 선호한다. 
둘째는 신학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수년전
에 일회성으로 개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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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오셔서 세
미나를 하시긴 하지만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나 교수님들이 오
셔서 세미나를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원 수업정도의 수
준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들에게 세미나는 교회성장, 영성을 주제로 하
는 목회자 세미나 보다는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세미나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
고 궁금증이 풀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신학동향을 접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는 굉장
히 좋은 경험이고 그들이 앞으로 목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영성교육
일반적으로 신학대학이나 교회에서 영성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중
요한 교육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영성을 교육한다는 것은 극과극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영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부류이고 부정적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데 영성교육보다는 먹을 것을 후원을 받기를 
원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어느 한쪽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
이다. 필자가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6-70년대를 보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
기에 교회에 더 힘쓰고 기도에 더 힘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실함이란 것이 있었
다. 그때는 영성교육이란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성교육을 하지 않아
도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적어져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이것을 그대로 필리핀 선교로 옮기면 이들은 지금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 한 끼를 먹으면 어쩔 수 
없고, 두 끼를 먹으면 만족한 상태이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도 않았겠지만 어차피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의 반복되는 상황,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좌절할 끝도 없
는 자리까지 와 있는 이들에게 영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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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훈련은 동남아 선교회에서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선교방법이다. 다양한 선
교방법과 제도를 시행해보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영성훈련을 하지는 않았었다. 
이제 선교활동의 남은 10년에는 꼭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영성훈련이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뒤로 미뤄둔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영성훈련은 선교를 시작한 시점부터 
같이 시작했어야 할 부분이다. 영성훈련이 교회 건축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보
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서
서히 스며들게 교육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동남아 선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므로 영성교육을 교육시스템으로 발전시켜서 정기적으로 교육하려고 한다.
영성교육을 하기 위한 첫째는 기도 교육이다. 묵상은 우리를 내면생활로 안내하
고 금식은 거기에 따르는 수단이지만 우리를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높은 작업으로 
인도하는 것은 기도훈련이다. 참다운 기도는 삶의 창조요, 삶의 변화이다.152)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
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것이
다. 
선교지에 와보니 기도는 예배시간과 식사 전,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 기
도이다. 또한 기도란 하나님께 원망과 푸념을 늘어놓는 행위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교회
에게 일주일에 두 번의 기도회를 추가로 시작하라고 권고했고 기도에 대한 바른 의미
를 전달하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그대로 하기를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수요기도회와 금요철야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현지 목회자나 성도들의 부정적
인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인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
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후부터 그들은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
었고 그들에게도 영성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힘든 삶, 변하지 않는 삶, 미래
가 없는 삶 속에서 감사가 나타났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이 즐
겁고 기도를 시작한 후로 교회가 성장하고 본인들의 신앙도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152) Richard J. Foster, 영적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9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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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지금은 동남아 선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예배에 변화를 줘야 한다. 그중에서도 예배순서를 만들어줘야 한다. 예
배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개교회 마다 예배 순서가 다르고 스타일이 달랐
다.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배시간을 
늘였다 줄였다하고 순서가 변하기도 했다. 공통적으로 예배에 나타나는 것은 예배시
간의 반 이상은 찬양시간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복음송을 부르는데 준비찬송과 연결
해서 부르고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따르고 있는 순서 안에는 찬양시간이 없다. 이러한 
것은 본인들이 편한 대로 순서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순
서를 그대로 따라하게 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맞는 예배순서를 찾아주지만 우선 예배
에 해야 하는 순서들을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나 축도 등은 꼭 순서에 
넣어야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통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딱딱한 예배 순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예배를 갱신하
고 예배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훈련을 해야 한다. 선교지의 교회 성도들 대부
분이 교육수준이 낮다보니까 보통의 설교를 한다하더라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
다. 선교지에서 설교를 하다보면 주일학교나 학생 설교 수준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한다면 
그들은 적응할 수가 없다. 마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듯이 설교를 듣고 성경의 진
리와 교훈을 배워서 스스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끊임없는 말씀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넘치게 하여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켜야 한
다.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란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셋째로는 섬김을 가르쳐야 한다. 누구나 섬김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들에게는 
특히나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로 본인들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도움
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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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선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려면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섬김을 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섬김도 중요하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끼리도 섬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하면 선교지원을 더 많이 받을까를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보다 더 안 좋은 지역을 돌아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들의 
지역이 최고로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해나 지진, 혹은 전염병이 
돌아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이 피해를 입은 곳에 지원이 많이 가는 것이 맞는 
일인데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섬김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찾
아서 행할 때에 더욱 빛을 바라게 된다. 하지만 섬김의 양면성인 욕망을 조심해야 한
다. 이 욕망은 섬김의 행위와 동시에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 섬김에는 대가를 바라면 
안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하지만 나의 이익을 생각하며 추구하여 숨겨진 일들
을 일부러 선택하고 행하여 드러내면서 박수받기를 원하게 된다. 시작을 섬김으로 했
는지 욕망으로 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섬김을 할 때는 오직 하
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여 나의 이득은 생각지 말고 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선교지에서는 섬김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 교육을 잘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봉사이다. 섬김은 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봉사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봉사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품
앗이를 생각한다. 내가 도와주면 나중엔 상대방도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
지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품앗이로 생각하고 봉사를 해도 좋지만 이것은 섬김의 교육과는 다소 멀기 때문에 섬
김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를 통해서 목회자나 성도는 섬김
에 대해 배울 수 있다. 
2. 공교육에 참여
공교육에 참여는 동남아 선교회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과제이다. 필리핀 공교육이 한국과 다른 점은 유치원이 의무라는 것이다. 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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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을 하려면 유치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초등학
교에 입학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있어야 유치원에도 가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지의 
대부분 아이들은 유치원에 갈만한 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은 상태로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직장을 못 잡으니 쓰레기 주워서 하루벌
이 인생이다. 그들이 다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교육을 못 받는 상태로 계속해서 
돌고 돌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선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성인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교회로 유치원을 다니
고 신앙교육을 하면 부모들이 교회에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공교육에 참여함으
로써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성장,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
이 될 수 있다. 
동남아 선교회를 예로 들면 교회 안의 리더들 중에서 유치원 교사를 원하는 성
도를 찾아서 유치원 교사 교육을 시켰고 장소는 교회로 했고 교구들은 시에 요청을 
하니 빈민가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비는 유치원
을 운영할 공과금 정도만 계산해서 한 달에 만 원 정도로 정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월급은 선교비에서 지출했다. 일반 유치원과는 원비도 많이 싸고 집 근처에 유치원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등록했다. 그러나 이 돈이 없어서 유치원에 못 다니는 아이들
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의 후원자들과 연결시켜줘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지금은 유치원이 발전하기도 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생님 월
급을 줄 정도의 인원이 되서 선교비로 지출을 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 성도보다 많아서 교회를 늘렸는데 지금은 그 아
이들의 부모들이 다 교회로 나오고 있다. 
지금은 4-5군데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한 교회를 시범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6년), 고등학교(4년)까지 같이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2년)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가려면 왕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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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다보니 집에서 가깝고 신앙교육도 같이 하
니까 부모들이 더 좋아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또한 그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들이 다시 그 교회에서 찬양단이나,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도 초중고를 함께 다녔
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고 교회에서 교육하기도 쉽고 지역 전도에도 효과적이다. 지금
은 고등학교가 4년인데 2년만 이곳에서 다니고 2년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부모들의 요청으로 고등학교(2년) 추가 개설
을 추진 중이다. 최종적으로는 대학까지 개설을 할 계획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학교를 통한 전도가 가능하다. 또한 공교육의 
참여는 부모들도 기독교 학교에 호의적이라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참여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
지 길게는 10년 이상의 교육과정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
님의 축복이며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선교의 열매인 것이다. 
앞으로 동남아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지역에서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 
모두 유치원을 개설할 계획에 있으며 더 나아가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계획 중이
다. 
교회가 현지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며, 교육을 통하여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들이 변화되고 이
룰 수 있다는 체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
대한지 깨달은 이들이 앞으로 이곳의 미래가 되고 이곳을 변화시켜야 하는 리더로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교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제 2 절 선교사의 과제
1. 동역자들 간의 관계 정립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는 동역자의 관계이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관계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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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 봐야 한다. 동역자라면 수평적인 관계
인데 선교사의 의도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상황이 어느 순간 수직관계로 만들어 버린
다.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위
치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선교사가 현지 목회자와 교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신입회사원에게 힘든 일이나 
불만이 있는 일을 말하라고 하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게 형성이 되었다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장님과 직원은 수평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직관계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 또는 소통할 수 
없는 일들이 있듯이 선교에서도 이 관계로 유지가 될 때에는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게 된다.
수직관계가 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수직관계를 통
해서 선교가 잘 진행되고 관리가 잘되며 선교단체의 조직적인 체계를 볼 때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교를 한 선교지에서 평생 할 수 없다. 선교지가 바뀐다
거나 선교지의 후원을 그만두었을 때 남겨진 선교지가 스스로 일어서라고 하거나 다
른 후원을 찾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스스
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화하고 토론해서 그
들이 홀로서기를 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것이다. 완전한 수평관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것을 변화시
키기 때문이다. 수직관계로 변화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수평관계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회론의 선교원리에서 본 것처럼 선교사가 현지 목회자들과 협력하고 노력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동역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대화와 배움을 통해서 수평
적인 관계를 가져야 선교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지 목회자들끼리는 경쟁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이 선교사가 가
장 잘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성장시키는 사
람, 말을 잘 듣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칭찬 받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
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다. 하물며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지 목회자들도 각
양각색이다. 잘하는 사람 혹은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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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선교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 현지 목회자들은 경쟁의
식을 갖는다. 때로는 선의의 경쟁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경쟁은 후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쟁이다. 예를 들면 세례식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성경책과 식사를 후원받았다면 이번에 세례식을 하는 교회에서는 성경책과 
식사 그리고 다른 기념품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보면 나중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후원하는 교회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세례식을 포기하
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잘못된 경쟁의식을 통해서 정작 피해를 받는 것은 성
도들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서로 돕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 선교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야 한
다. 
선교사는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 그리고 현지 목회자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선교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 현지 목회자들 간의 교류
한국에서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 
지방회나 총회 때가 아니면 만나기 힘들다. 현지 목회자들은 그런 단체도 없기 때문
에 더욱 힘든 것이다. 현지 목회자들 간의 교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현지 목회자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정기적인 모임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대부분 식사하고 개 교회 상황정도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모임은 격려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
이 정기적으로 모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목회가 때로는 잘 되는 교회 모방도 하고 잘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배우기
도 해서 교회가 서로 동반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이런 결과를 만들려면 이
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를 도와 줘야 한다. 
정기적인 모임이란 이 모임을 통해서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서로 현장에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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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들에게도 다른 선교지를 탐방시킨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교회의 목회상황을 살펴본다는 것은 드문 일이
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목회상황 정보를 교환하는 일도 없다. 대부
분 안정적인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회지를 찾아가 배우고 
살펴보고 들어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동남아선교회에서는 선교지를 순회해
서 목회상황을 들어보고 또한 새로운 선교지를 물색하러 다닐 때에도 현지 목회자들
과 같이 간다. 그 이유는 선교를 하다 보니 현지 목회자들은 나 외에는 다른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 본인들
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교지는 쓰레기장이나 산속, 아니면 
물위에 집을 짓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교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현지 목회자들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만의 단체
를 만들어서 외부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대
처방법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 지향적 선교방
법이라고 생각한다. 
3. 타문화권의 이해
요한복음의 머리말은 헬라의 플로톤 철학이나 스토아 사상으로 읽어도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구약의 말씀과 지혜의 관점에서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있다.153) 요한복
음의 세계관은 헬라문화와 유대문화가 잘 아우러져 나타나 있다. 
선교에서도 현지의 문화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상황화라고 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의 틀 내에서 복음에 의미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
는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나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성육신적 
본질에 근거해야 한다.154) 
153)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37.
154) Bruce J. Nicholls, 상황하: 복음과 문화의 신학 (Contextualization: A Theology of 
Gospel and Culture), 김성웅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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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를 할 때에 현지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여러 번 답사도 하고 결정을 한다.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은 빠지고 한국교
회의 틀을 그대로 옮겨놓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그들에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하는데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형
태와 행위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동남아 선교회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다. 
지금은 안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문화 속에서 살았고 배웠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상황화를 하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상황화가 본질을 흐리면서까지 한다면 그건 상황화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특
히나 복음증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복음증거는 선교사의 문화이해와 올
바른 상황화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선교사가 자신의 신앙과 경험, 한국교
회의 신앙성장에 대해서는 전달할 필요가 없다. 물론 예를 드는 것으로 전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하면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 것처
럼 말을 한다. 이처럼 올바르게 상황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선교사를 이방인으
로 본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를 할 때에 아들의 문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할 경우에 그건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자신을 이해 못하는 남과 같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올바른 훈계라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선교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문화에 먼저 적응해야 선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20년을 선교하였지만 새로운 곳
을 가면 항상 겪는 일이다. 필리핀이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정착하고 있는 섬은 880개정도라고 한다. 그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경우도 있
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지역도 있지만, 식사를 초
대하지만 손님만 먹게 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
눠줘도 되지만, 산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 간식 때문에 따돌림
도 당하고 구타도 당하니까 목사님에게 줘서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공동으로 나눠주
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손으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새
로운 곳을 갈 때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첫째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일 때가 있다. 20여 년을 했다는 경험과 자신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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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다. 그 기준에 따라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무조건
적으로 비판할 때가 있다. 수도에서는 이렇게 안하던데 여기는 왜 하느냐 라는 식이
다.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듯이 서울은 안 하는 
데라고 제주도 문화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기준만 강조한 나머지 다른 
상황에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다보니 선교의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둘째 혼합주의이다. 주어진 문화에 관계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은 혼합주의를 낳
을 수 있다.155) 복음의 핵심을 토속 종교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문화에 지
나치게 적응하다보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 좋은 말로는 이제는 선교지 사람
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순화해서 말을 하지만 행동은 
그들을 이해하는 편향적인 사고로 인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빠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지역발전, 성도들의 복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는 목사를 추앙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한대지방 사람들이 열대지방에 와서 일정 기간 살면 몸이 열대
지방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문화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습득이 되어
있고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서서히 혼합주의로 가는 시작이라고 봐야 하겠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이 문화로 인해 물들지 않고 지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
다.
타문화권의 이해는 처음 선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국의 문화와 비교를 해서 이
해해야 하느라 어렵지만, 20년을 했어도 그들과 생활하면서 타 문화권을 경험하고 섞
인 자국 문화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렵다. 문화적 고
정관념으로 인해 편협한 마음을 가져 상대방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은 선교
에서는 위험한 행동이다. 한국에도 전통문화와 요즘 신세대들만의 문화가 있듯이 필
리핀에서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균형 있게 조율하면서 이해할수록 선교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155) Terry, Smith, and Anderson, 선교학대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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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1장에서는 선교의 본질과 선교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교는 네 가지 활동
으로 요약되는데 전도, 제자훈련, 예배, 사회구제활동이다. 선교 상황을 보면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선포되기보다는 사회구제활동 위주로 편향적인 선교방법을 해왔다.  
이로 인해 양적성장은 했지만 질적 성장을 하지 못했고 현지 목회자들은 말씀을 통한 
성장이 아닌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
2장에서는 필리핀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종교분포와 선교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
다. 동남아 선교회는 1명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선교를 하고 있으며 그
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서 선교로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들에게 선교지에 대한 권한을 전권 위임한
다.
동남아 선교회에서 하는 선교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
회를 관리하는 현지 목회자들에게서 생기는 문제점과 성경과 대립되는 사회적인 문제
점들에 대해 교회에서 함구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편향적인 선교방법으로 인해 생
기는 선교사들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요한복음의 선교적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한복음은 비신자들의 
전도 선포적인 의도로 쓰여진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
로 쓰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지만 두 가지 의도가 다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
음을 선교적 복음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방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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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 복음 선포를 선교의 사례로 보여주셨다.
4장에서는 요한복음을 통한 필리핀 선교갱신이다.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
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선포하신 것처럼 선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
포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선교갱신
을 해야 한다. 
5장에서는 동남아 선교회의 효과적인 필리핀 선교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
속적인 목회자 신학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
며 공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어린아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기
독교 교육과 일반교육을 병행시켜 사회에 나가서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리더로 
성장시켜야 한다. 또한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임을 알
고 선교가 마치는 그날에는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제언
본 논문은 요한복음의 선교적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어떻
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동남아선교회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필자는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선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인
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졌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
는 것이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의 중심이 복음 선포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선교활동에는 각자의 정해진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기반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
도의 사역과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 상황과 배경 속에서 복음전파의 방법을 찾아봤
다.
동남아 선교회는 30년의 정해진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이 끝나면 현지 목회자들에
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선교지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선교를 시작했다. 10년씩 나누
어서 보면 초기(1997년-2006년)에는 신학생 교육과 교회 건축 그리고 구호 위주로 선
교활동을 했다. 2년 동안 교회 성도들 한 가정에 쌀 3kg씩 나누어주었고 옷을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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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 책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성도들의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구호품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구호품을 중단하니 
나오던 이들 중 30%가 나오지 않았다. 
중기(2006년-2015년)에는 목회자 교육과 교회건축 그리고 아이들 학교교육 위주
로 선교활동을 했다. 
목회자들의 꾸준한 교육으로 인해 대부분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유치원과 초등학
교 개설로 인해 빈민가와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게 했다. 
초기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한 부분도 있었다. 이
러한 경험이 밑거름이 되고 그들과의 신뢰가 쌓여서 중기부터는 선교회에서 하는 일
의 방향에 대해 현지 목회자들이 깨닫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초기에 비해 폭발적
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행정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
이 힘이다”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알게 할 수 있을
까? 고민하다가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현지 목
회자의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베이컨의 말처럼 목회자들이 교육을 잘 받고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또한 유치원과 학교운
영을 하면서  매일 채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하였다. 
이제는 동남아 선교회는 필리핀 선교를 되돌아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마
지막 단계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20년의 선교활동을 고찰해 보고 
마지막 남은 10년의 선교를 어떻게 하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해 보았다.
동남아 선교회의 선교방법이 교회 개척과 구호 중심의 선교적인 방법의 한계와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선교적 이해를 통해서 선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정체되어 있는 
선교 상황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선교의 방법도 다양하고 각자가 선교하는 방
법이 맞는 것이 있을 것이다. 동남아 선교회에서 생각하는 선교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그 환경에 맞게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선교에 대한 연구도 많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교의 의미도 많은 학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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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러한 이론을 몰라서 혹은 
시스템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역에는 말씀보다는 구호가 더 
절실한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말씀이 절실한 지역이 있다. 방법에 있어서 동
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선교 사명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 이상의 욕심을 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선교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자신의 단점을 알면 빨리 극복할 수 있듯이 그 한계를 찾아낸다면 선교는 빠르
게 성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필리핀의 선교활동 기간을 정해놓고 최대한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선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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